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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n Secondary Biology 

Curriculum of Science Teachers and Highschool Students 

                            Soo A Kim    

                           Advisor : Prof. Sun Young Kim Ph.D.

                           Major in Biolog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cognition of Biology subject 

from middle school teachers and highschool students in order to find how 

much they understand about 2009 new version of biology curriculum.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below; 

 1. especially to people who teach the biology in middle school at the 

moment and freshman of high school students, how do they recognition 

about secondary biology?

 2. to freshman of high school students, how much do they understand 

about concepts on secondary biology?

 3. to freshman of high school students,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biology and understanding of secondary biology?

 

 The participants are 54 of middle school teachers who live in Chonnam 

area, and also 127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been studying 

in Chonnam Gang-Jin. The questionnaire is made up with some question; 

which chapter is the most interesting? Which chapter is the most difficult 

chapter to teach and any suggestion for change? The survey is made up 

with 20 questions that accord closely with 2009 new version of biology 

curriculum and the questions based on national achievement test level 

questions.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progressed 2 part; Biology maj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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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and non-biology majored teacher and then compared teachers and 

student’s recognition of biology. On the exam, every question classified 

with biology chapter and asked to students the reason why they thought 

that were answer and if they were not sure then the reason why. After 

that, figured out the percentage of student’s right answer and unsure 

biology part to them. Also analyzed percentage of right answer per chapter 

and unsure part and then calculated the number of student per score. After 

that compared that with aim of 2009 new version curriculum of biology and 

figured out of achievement. Lastly, analyzed relation of student’s cognition 

with percentage of the right answer per every chapter.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nteresting but most difficult chapter to 

learn is ‘genetics’ to teachers and students. Moreover the achievement of 

genetics is very low as well. About 50.3% of Students choose over 2 

chapters for most difficult one and among them, 35.3% of student choose 

every chapter. They felt difficulty not only genetics but also whole biology 

subject. The average percentage of right answer for whole chapter was 

38.8% and this was way too low. Students unsure the concept of biology 

and pre-study shows the same result. They could not understand biology 

for the big picture. That means, the achievement of 7thteaching curriculum 

change is very low.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ive solution for 

2009curriculum of biology to teach; for example use visible and touchable 

things to learning for students who could not understand biology easily. 

More over teacher training program will be very useful for non-biology 

majored teacher to understand exact concept of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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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과학교육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김흥집, 심규철, 2007). 실제로 좀 더 

나은 과학 교육을 위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 또한 2009개정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

담을 줄이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변화

를 꾀하고 있다(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2011). 2009년 12월에 고시된 후  2013

년 중학교 적용을 앞두고 있는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교과서에 대한 연구(김민지, 서혜애, 2012 : 김세현 외, 2012 : 박종석 외 ,2012 : 

조규성 외, 2011)는 행해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이용하여 수업하는 현장교사나 

학생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백성혜, 신현, 2005).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공

통 교육과정의 ‘과학’은 “과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탐구 능력과 과학적 태

도를 함양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며(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p.2, 2011) 과학의 기

본 개념을 과학의 기본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친근한 상황 속에서 지도하고, 학습

한 지식과 탐구방법으로 과학적 문제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

를 길러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해설서, 2011). 따라서 과학교사는 과학적 지식의 재구성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김해미, 심규철, 

2009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를 위해서 과학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적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김해미, 심규철, 2009 : 박종윤 등, 2000: 조희형, 박승재, 

1993: Beatty, 1999)는 입장에서 본다면 교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은 교수학습 방

법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김흥집, 심규철, 2007: 백성

혜, 2005: 김희백, 김도욱, 2000: 최종식, 1999). 교과에 대한 자기인식과 학생들

의 인식이 잘 어우러질 때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Leung & Wong, 

2005)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이외 여러 연구에서 과학교사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영란, 한지숙, 1997: 박윤배, 2002). 또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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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교실에서 실행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갖으며(Marsh & willis, 2003), 어

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와 더불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수업 

방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이은숙, 2012).  따라서 교

육과정 실행의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교사(박순

정, 2003 : 이은숙, 2012)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이해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실제 현장수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박종원(2010)의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연구 결

과에서도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을 위한 맞춤식으로 

교사와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과학교육이 이

루어 지기위해서는 학생과 현장교사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조사한 연구

와 교육의 매개체인 현장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연수나 예비교사 교육 등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백성혜, 신현, 2005), 교사가 생물 영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이유(심재호, 2004 : 손양호, 

1998)로 인해 교사들도 가능한 자신의 전공영역으로 나누어 가르치길 희망하고 있

지만 (박미현, 2004 : 박정희, 2005 : 최규철, 1999: 백성혜, 신현 :2005) 중학교 

과학교사의 경우 물리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단원 뿐 만아니라 화학, 생

물, 지구과학 분야를 가르쳐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교사들이 생물 

단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장교사의 인식과 더불어 학생의 인식 또한 교육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실험 목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김희경, 송진웅, 2003), 생물 용어

에 대한 인식(김영수, 임수진, 1997),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한지숙, 정영란, 

1997), 고등학교 ‘과학’ 과목의 지도방식에 대한 인식(백성혜, 신현, 2005) 등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이 생물단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김영신(2011)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이해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교육 목표

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목표달성 여부의 척도가 될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식과 더불어 개념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생물 영역에 대한 오개념 연구는 많이 행해져 왔고 이는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 연구들이 한 단원에 국한되어 있거

나 단원의 한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생물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 학생들이 

이해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09개정교육과

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개정 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이 2009개정교육

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가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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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2009개정교육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잇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현장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생물 단원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물 단원에 대한 이해도

는 어떠한지 2009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항을 통해 성취도를 알아보고자 한

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생물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교사와 고등학생들의 인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첫째, 중학교 과학교과 중 생물 단원에 대한 중학교 현장교사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교 생물 개념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해도는 어떠한가?

  셋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과 생물 개념에 대

한 이해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연수에 참가중인 중학교 과학교사 54명과 전라

남도 강진군에 소재한 여자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이를 모든 과학교사와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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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이론적 배경 

   A. 교육과정

  

  학교에서 실현될 과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과 교육과정은 1945년 이후 

9번의 개정이 이루어 졌다. 교수요목의 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교육과정 시기를 거쳐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에 이르렀다. 제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지만 급

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이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도에 새롭

게 개정되었다.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은 과학교육의 기본 방향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당면한 문

제를 끈기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학습량을 줄이고 학습경험의 

심도를 높여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또한, 

과학적 소양의 함양,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자유탐구를 새로 도입하

여 학생들의 탐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7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 해설서). 하지만 2009년 12월에 또 한 번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학년마다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르거나 중학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는

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2009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2012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도 중학교에서

는 7차 과학과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받는 

경우에 속한다. 이처럼 급변하는 교육과정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현장교사의 인식과 이해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 2009개정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과 생물영역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생물영역의 각 단원별 소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문제지 개발을 위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의 생물영역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볼 필요

가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학생 개인 간 발달 단계의 차이를 고려하고 시기별 

교육 중점을 강조한다는 취지로 학년군제를 도입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경

직성을 해소하고 개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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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위한 교과군제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의 여건과 교과별 특성에 따

라 개별 교과의 이수시기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집중이수제의 도입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2011 : 김영순 등, 2011).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1~3학년 학

생들이 '광합성', '소화∙순환∙호흡∙배설', '자극과 반응', '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의 대 단원의 각 학습목표들을 성취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공통적인 성취 기준으로

는 기초 탐구 능력을 바탕위에 통합 탐구 과정이 포함된 탐구 활동을 통하여 종합

적인 과학 탐구 능력을 기르고 '과학이란?' 영역을 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

기심을 갖고, 과학을 학습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의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정교육과정).  

     a. 광합성 

 (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하여 식물 세포의 특징을 안다.

(나)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며,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는 식물체의 유기적 구

성 단계를 안다.

(다)식물 뿌리에서의 물과 무기양분의 흡수, 줄기에서의 물과 양분의 이동 그리고 

잎의 증산작용 등을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이해한다.

(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을 안다.

(마) 광합성 결과 생긴 양분의 전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이해한다.

(바)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정교육과

정, p.43)

     b.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가)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며,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는 동물체의 유기적 구

성단계를 안다.

(나 ) 체내에 들어온 음식물이 소화 기관을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최종 소화 산물이 흡수 되는 과정을 안다.

(다) 혈액의 성분과 기능을 알고, 혈액 순환과 관련지어 심장과 혈관의 구조와 기

능을 이해한다.

(라) 호흡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동물의 체내에서 에너지가 생성됨을 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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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다.

(바) 소화∙순환∙호흡∙배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

정교육과정, p.54).

     c. 자극과 반응 

 (가) 눈, 코, 귀, 혀, 피부 감각기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나) 뉴런 및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이해한다.

(다) 체내 ∙ 외 환경 변화에 대한 신경과 호르몬의 조적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됨

을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정교육과정, p.57).

     d. 생식과 발생

 (가) 무성 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나)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다)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한다.

(라)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 발생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정교육과정, p.62).

     e. 유전과 진화 

 (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멘델의 유전법칙을 중심으로 이해

한다.

(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고, 사람의 유전 현상을 이해한다.

(다) 생물의 진화 증거를 들 수 있다.

(라)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한다.

(마) 분류의 목적과 기준을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b, 

2009개정교육과정,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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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평가

 

  평가(evolution)란 측정보다도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양적 기술, 즉 측정뿐만 아

니라 질적 기술을 포함하며, 나아가서 이러한 양적∙질적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교육평가(educational evolution)는 교육목적의 달성 정도를 판단하고 일

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 활동의 효율성을 가늠하여,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

한 가치를 판단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준거지향평가와 규준지향평가로 구분하고, 평가의 실시 과정에 따라 진단평가, 형

성평가, 총합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개별 학습자 또는 한 학급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학습 곤란 점을 진단하고 치료하

며,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개개 학습자의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및 일반정책을 수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교육평가, 김대현 저, 2011).

 본 연구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생물영역의 각 단원별 소 학습목

표에 부합하는 문항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전국연합 학력평가,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문항에서 발췌 또는 수정하였으므로 각각의 평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세계 주요국에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규모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교육 과정의 목표 도달도를 파악하는 국

가 수준학업성취도를 시행해 왔다. 2008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 학력 향상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이 전수로 확대 되었고 그에 따라 2010년부

터 새로운 학업성취도 평가틀을 적용해 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a, 2011).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교육으로 연결하고,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업성취도와 교육 맥락의 변인과 관

련성 분석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

성요인의 관계를 파악하여 질 높은 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일선 학교의 교수-학

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방법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2011).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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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선다형과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하고 모든 학생과 학교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는 학생에게 교과별 성취수준(우수, 보통, 기

초, 기초미달)을 통보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2010년에 실시하는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부터 응시현황 및 3등급 비율(보통 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을 공시하게 되었다. 학업성취도를 시행하여 표집대상 및 전수 대상 

결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교육정책의 수립, 단

위학교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진로 지도 등의 자료로 활용가능하다(한국교육

과정평가원a, 2011).

    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교육의 결과와 그 변화 추이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자국 교육의 현재 수준을 바로 알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적합한 교육 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로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 비교 연구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와 OECD 학

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가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b, 2011). 

   

      (1) TIMSS 

  TIMSS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주관으로 1993년부터 TIMSS 

1995로 시작되었으며 국제 공통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4, 8, 12학년의 수학 및 과

학의 성취도와 그 변화 추이를 평가하였다. 현재 5주기인 TIMSS 2011을 진행 중

이며 세계 6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b, 2011).

      (2) PISA 

  PISA는 1998년부터 PISA 2000으로 시작된 OECD 주관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

가 연구로서 만 15세 학생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인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을 

평가하였다. 현재 4주기인 PISA 2009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6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한국 교육과정 평가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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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국연합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시

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평가(최현태, 2009)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의고사

로 불리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김진, 2010). 3월에 실시

되는 평가는 지난 학년 때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하여 학교

별로 수업지도 계획에 활용하며 6월, 9월, 12월은 배운 내용을 점검하여 변화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의 변화를 분석하여 교과지도 및 학습지도에 참고 자

료로 활용한다.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전국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다(최현

태, 2009). 

    4.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교과학습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은 선별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 ∙보급하여 학교 현

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국가 수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

하였다(박지은, 2009).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과

목에 대하서 100%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하고 진단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의 성취수

준을 파악하여, 시 ∙도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의 수립의 자료로, 학교에서는 교수 ∙학

습 방법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박지은, 2009). 진단평가는 국

가수준 일제고사라고 하여 학교간의 성적비교, 학교나 학생의 서열화에 대한 우려

로 논란이 있지만, 진단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교과 학습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라는 면에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분석하는 도구로 국가수준 교과학습 진단평

가의 문항을 참고하고자 한다.

   C. 이해도

 

  학습자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는 수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수업목표의 달성은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나아가 학교 교육의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김영신 등, 2011). 실제로 중학교 과학의 

수업목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목표에 ‘-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

다(이혜숙, 김영신, 2008). 이처럼 ‘이해’는 수업목표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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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

다(김영신 등, 2011 : 김성림, 1999).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

의 의미 있는 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 중 잘못된 개념인 오개념에 대해 파악

해야한다(정영란, 강경리, 1998). 

    1. 오개념이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이미 학생들은 학습내용과 관련된 

개념들을 각자 경험을 통하여 '선개념(preconception)' 의 형태로 능동적으로 구성

해 놓고 있다(Ausubel et al, 1978). 당대의 과학적 지식과는 다른 선개념들이 형

식적인 학습 후에도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서 잘못된 개념으로 형성되어, 변하지 

않을 '오개념(mis- conception)'이라 한다(정완호, 1997). 한번 받아들인 오개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뿐더러, 다른 개념학습을 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2. 오개념의 특징과 형성 요인

  

  오개념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분석한 이세영(2006)에 따르면 오개념은 개인적인 

개념이고, 상황 의존적이며, 안정성(견고성)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 중 가장 

큰 특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세영,2006). 오개념은 학습자로 

인한 오개념과 교사에 의한 오개념, 교과서에 의한 오개념, 사회∙물리적 환경에 의

한 오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학습자로 인한 오개념은 학습자가 처해진 상황 내에

서 관찰의 의해 지각되어 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물리현상에 대

하여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여 현

상에 대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험이 일어나거나 평형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는 상태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McCloskey, 1983). 또는 논리적 조작능력이 미숙하거나 인과적 추론 형식을 선

호하거나 사건의 순차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Driver & Easley,1978: Nussbaum 

& Novick, 1982),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직관적인 사고만으로 해

석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수업

시간에 등장할 때, 사용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학생의 

인지구조에서 흔희 사용하던 의미로 동화되어 오개념으로 형성되는 경우(Gilbert, 

Osborne & Fensham, 1982 : Sutton, 1980)도 있다. 교사에 의한 오개념은 교사

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개념이 학습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나 수업내용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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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비

유나 표현에 의해 생길 수도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교사가 학생의 오개념 형성

의 원인이 된다(김수미, 정영란, 1997: 배태수, 1990: 정경수, 성민웅, 1999 : 정

완호 등, 1992 : Moore, 2004)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의한 오개념은 

단원의 구성, 개념에 대한 설명이 오류를 가졌거나 생략됐을 경우, 사용되는 용어

에 대한 잘못된 진술이 있을 경우, 모형과 은유법 또는 비유법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 형성된다(이세영, 2006). 이 밖에도 부모, 친구, TV등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

인에 의해 오개념이 형성되기도 한다(이세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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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선행연구의 고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08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2.6%가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지만, 약 50%의 학생이 과학기술에 대해 

잘 모르며, 약 30%의 학생이 재미가 없거나 주제나 내용이 어려워 과학기술이 어

렵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91.9%가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보다 건강하

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 또한 과학자를 1순위로 꼽았다. 학생들은 과학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만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부족하여 과학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장혜지, 2011). 이것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1999년 국제 성취도 비교연구(TIMSS)와 2001년 국제 성취도 비교

연구(OECD/PISA)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노국향 등 2001). 이러한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교육의 주체인  현장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

들이 행해지고 있다. 먼저 현장교사와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장교사와 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

  Fisher와 Fraser(1981)은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생들과 교

사들은 현재보다 긍정적인 수업환경을 원하며 같은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

는 것보다 교사들은 훨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혜경

(1993)의 전국 144개 중학교의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에 대한 태도 

밑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현장교사들은 과학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실험실, 준비실, 실험기구와 같은 교육환경개선과 단편적인 과학지식의 평가보다 

탐구∙정의적 영역의 평가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흥집과 심규철(2007)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과학교사 342명을 대상으로 

고학교사들의 과학교과, 학생, 교사자신, 과학교사로서의 목적, 교수 과제 등 과학

교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만족하는 수준의 자신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교사의 

인식 수준이 학생의 과학 학업성취와 과학에 대한 태도, 창의성 계발에도 큰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임청환, 최중식, 1999 : Ai-Girl, 1999)를 토대로 교사로서

의 자신감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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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혜와 신현(2005)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을 조사하기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목을 전공별로 나누어 배우는 1

학년생 134명, 한 교사에게 배우는 1학년생 140명, 2학년생 112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학’과목을 전공별로 나누

어 배우기를 더 희망하며 전공교사에게 배울 때 체계적인 수업 내용으로 이해가 

잘되며 기억에 오래 나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교사에게 과학을 배운 

학생 보다 전공별로 과학을 배운 학생들이 자연계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음을 토대

로 고등학교 ‘과학’과목은 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규철 등(2012)는 전국 25개 고등학교의 학생 4050명, 교사 136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융합과학’과목에 대한 인식은 조사∙비교하기위해 과학과목 운영의 필요

성, 과학과목의 수업내용, 과학과목의 수업효과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을 개

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교사와 학생들은 융합형 과학 학습

보다는 분과적인 과학 과목의 운영을 선호하고 있으며, 융합형 과학 수업이 전반적

으로 과학의 여러분야가 잘 융합되어 있으며 첨단 과학과 과학사, 과학∙기술, 사회

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학의 탐구과정 이해, 과학 글쓰기와 

토론활동, 과학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킨다는 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융합과학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한다면 융합과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수 방법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융합과학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및 교수학습방법 활용 수업 사례 등을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심규철 등(2007)은 생물교과의 교육목표에서 생물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생물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임을 지적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과 2

학년 279명을 대상으로 생물교과에 대한 흥미 수준이 어떠하며, 학년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생물 교과에 대

한 전체적인 흥미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동물관련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

은 흥미수준을 보였지만, 식물 관련 영역의 흥미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에 따라 남학생은 동물의 형태와 생식 영역, 유전과 진화 영역에 흥미를 보이는 반

면에, 식물의 형태와 생식 및 영양 영역에서는 여학생들의 흥미가 매우 높았다. 따

라서 학생들의 흥미 수준이 낮은 주제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학습전략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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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이해도

  곽영순(2002)은 현장교사들이 정의한 좋은 수업의 의미로서 1)학생들이 지적, 정

서적으로 만족하는 수업 2)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3)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 4)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등으로 정리하였

다. 이처럼 좀 더 나은 과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이 과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올

바른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생물 개념 이

해도와 성취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석과 홍후조(2010)의 

PISA 2006 과학영역 자료를 재분석하여 학교 과학교육과정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PISA 2006 과학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낸 것은 교육내용/지식이나 교수학습활동보다 많은 학습시간을 투입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0교시학습, 보충학습, 야간 자율학습 등 과학 

공부에 많은 학습시간을 들인 결과 그나마 좋은 성취도 결과를 낸 것이, 과학 교과

의 교육내용/지식과 교수학습활동은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핀란드의 학습시간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내용/지식과 비슷하였으

며, 교수학습활동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도 학습시

간보다 교육내용 및 지식과 교수학습 활동이 과학과 학업성취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과학과 내용특성에 맞게 적절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습시간을 채택∙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5월에 시행된 PISA 2009평가 결과와 

같은 해 10월에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생

들의 성취 특성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성취 수준별 분포에서 PISA 6수

준의 학생들의 84.0%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우수학력이었고, 5수준 학생들

은 32.6%가 우수학력, 62.2%가 보통 학력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학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학적 소양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며  상위학생들과 하위학생들 간 과학적 소양의 차이도 과학 

내용에 대한 이해도차이만큼 크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

적인 과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틀에 따른 분석

에서 내용영역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취수준별 구분에서는 모든 성

취수준에서 에너지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높고, 지구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셋째, PISA 평가틀에 따른 분석에서 과학 지식 영역의 경우 지구우주계와 

기술계의 정답률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고, 생물계의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생물계 문항의 경우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문항이 많아 글을 읽고 문항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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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필요한 과학지식을 스스로 찾아 탐구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다. 넷째, PISA 과학 성취수준별 정답률에서는 특이할만한 경량성은 보이지 않았

으며 과학능력 영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과학적 문제 인식’ 영역의 정답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적 증거 이용’,‘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같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의 생물영역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를 단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합성

  김수미와 정영란(1997)에 따르면 중학교1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학생의 약 

28%가 기름진 흙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의 무게가 증가하였다는 오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이는 전태식(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학년이 올라가도 이러한 

오개념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또한, 정영란과 강경리(1998)에 따르면 중학생

들은 “광합성은 낮에 일어나고 호흡은 밤에 일어난다. 식물은 호흡을 하지 않으므

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지 않는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흙으로부

터 무기염류와 물을 흡수하여 탄수화물을 만든다. 식물이 광합성 과정 중 방출하는 

산소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나온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어,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와 식물의 뿌리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 소화∙순환∙호흡∙배설

  최주영(1993)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대장과 항문을 배설기관으로 여기며, 대변

도 배설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와 소화기관의 말단과 배설기관을 혼동하고 있는

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용어의 개념

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개념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또한 “중학생들은 

혈액을 단순한 운반 기관으로 생각하고, 심장박동을 호흡에 의한 것으로 여기며, 

체순환과 폐순환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순환’ 단원의 다

른 연구를 살펴보면 허영미, 김대재(2010)는 “중학생들이 폐에 근육이 있다는 오

개념을 가지고 있고, 분압이라는 개념을 전체 기압과 혼돈하여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단순한 가스교환으로써의 숨쉬기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의 ‘세포호흡’을 혼돈하고 있다”고 연

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 16 -

      (3) 자극과 반응

  신동훈(2007b)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구별하는 이유가 고막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으며, 소리의 전달 경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혀의 

부위에 따라 다른 맛을 느낀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신동훈(2007a)은 

교사와 학생들이 시지각 경로와 그 과정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의 시지각 경로를 설명하는 유형을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해

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항상성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조사한 연구결과

(김수미, 정영란, 1997)에 따르면, 일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사람의 체온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오개념과 “호흡횟수와 심장 박동 수는 변해도 별 지장

이 없지만 체온이 변하면 위험해진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효소 개념

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조사한 연구(이원경, 김희백, 2007)에 따르면, 중∙고등

학생들은 효소구조의 변화를 반응 속도와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온도에 따른 

효소구조나 반응속도의 변화에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

한 오개념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4) 생식과 발생

  정완호 등(1994)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되고 

그것이 발생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 부족하며, 구더기 같은 것이 자연 발생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도 있으며,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를 자궁이라고 하거나, 정액을 호르몬이라고 하거나, 배란과 

월경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식물의 생활사와 생식방

법에 대한 오개념을 조사한 연구(강혜순, 김용진, 2002)결과에 따르면, 세대교번의 

개념에 대해 교사,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생활사에서 무성세대와 유성세대가 교

대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나 “생활사에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함께하는 것”

이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끼와 고사리의 생식방법에 대하여 교사와 고등

학생들은 “생활사에서 포자로 번식하는 무성생식과 정자∙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

는 유성생식을 모두 가진다”라는 오개념을, 중학생은 “포자로 번식하는 무성생식만 

한다”라는 오개념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경숙 등(1994)에 따르면, 중학생

들이 “염색분체를 하나의 염색체가 단지 세로로 갈라져 2가닥이 된다고만 생각하

고, 1개의 염색분체를 1개의 염색체로 생각하여 염색분체를 형성한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로 오인하였으며, 2가 염색체에 대해서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염색체를 쌍을 

만들어 2가 염색체라고 오인하거나 염색분체를 형성한 1개의 염색체를 2가 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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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영란과 김은주(2002)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

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단순한 체제의 생물이 염색체와 유전정보를 갖는

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체세포분열 후 염색체수가 변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수분열 후 딸세포의 유전정보가 모세포와 다

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5) 유전과 진화

  정완호와 차희영(1994)에 따르면 고등학생들 중 “닮는다는 것이 유전에 의한다

는 개념은 확고했으나, 획득형질이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고, 유전자

를 물질이라고 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물에는 

유전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유전자가 단백질로 

되어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유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의 합성에 유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은 연결시키면서 나타난 오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엽록소와 염색체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

들도 있었고, 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단편적으로 진화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지식

들은 많이 암기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진화의 의미와 자연선택의 원리는 왜곡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생명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거나, 지구상의 생물의 

종 수에 대해 과거나 현재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시호(2004)에 의하면 중학생들

은 우성을 열성을 억제하고 표현되는 형질이며 열성을 생활에 불리하거나 우수하

지 못한 형질이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열성도 자연선택을 통해 우성이 될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우성이라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어 

열성형질과 우성형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한 단원에 국한되

어 있거나 단원 내의 한 영역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생물 교과 

내용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이해도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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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 방법

   A.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전라남도권 중학교 과학교사 54명, 전라남도 강진군에 소재한 고등학

교 1학년 여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지를 투입하고 학생들의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를 투입

하였다. 현장교사는 2012년 1월에 교사 연수에 참여 중 설문을 실시하여 바로 수

거 하였고, 학생들은 2012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 후 작성한 설문지와 문제지를 

우편을 통해 3월말 수거하였다. 투입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장교사와 학생들의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의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

는 어떠한지,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와 2009개정교육과정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위 과정의 연구절차를 도식화 하면 그림Ⅳ-1과 같다. 

 

그림 Ⅳ-1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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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구 대상

 

    1. 현장교사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에 참여중인 중학교 과학교사 54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다. 교사들의 전공과 경력사항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현장교사의 전공과 경력사항

전공

교육경력

합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단일전공

물리 1 7 8

화학 2 12 12

생물 3 15 18

지구 12 12

복수전공
화학, 생물 1 1

물리, 생물 1 1

합계 3 3 48 54

    2. 학생

  전라남도 강진군에 소재한 A 여자고등학교 1학년 4개 반 여학생 12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A 여자 고등학교는 인문계열 학교로 전교생이 약 430명이며, 중

학교 내신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전라남도 권 학생들의 진학률이 가장 높다. 본 

연구의 대상의 학업수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 대상의 2012년 3월 고등

학교 입학 후 처음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의 과학탐구 부분 원점수의 평균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국 학생들은 50점 만점에 

18.7점, 본 연구 대상은 13.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이 좀 더 낮은 과학 수준

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생물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국의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 또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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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중학교 입학년도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용

입학년도
과학과

중학교 고등학교

2009 7차 7차

2010 2007개정 7차

2011 2007개정 2009개정

2012 2007개정 2009개정

2013 2009개정 2009개정
  

 

   연구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2009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여 과학과목은 7차 교

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며 2012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

용되고 있다. 표 Ⅳ-2 참고.

   C. 검사 도구

  검사 도구는 현장교사와 학생의 생물단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와 학생들의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검사하기 위한 문제지를 각각 개발하였고 

검사 도구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현장교사 2인, 생물교육 석사과정 3인이 참여하

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전라남도 장흥군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17명에게 예

비 투입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 및 보완된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계수의 값이 0.953으로 나타났다. 

    1.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

  생물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내용에 관하여 '과학교사 양성과정에서 과학 교

육학 과목 운영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인식과 요구 (박종원 등, 2010)'의 설문 내용

을 참고하여 수정하였고, '중학교 화학개념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도 분석 (이

현정 2011)'의 설문내용을 참고하여 생물 영역에 맞게 수정하여 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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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장교사 

  설문 내용은 총 6문항으로 4문항은 교사가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 및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및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을 선택하고 하위문항으로 그 이

유를 포함하였다. 나머지 2문항은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교육 과정

과 교사 자신이 개선되어야할 점을 묻는 문항과 생물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 방법

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학생

 

  학생의 설문지는 현장교사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현장교사와 마

찬가지로 가장 흥미로운 단원과 가장 어려운 단원 및 그 이유를 질문하였고, 생물

단원의 다른 단원(물리, 화학, 지구과학)에 비한 난이도가 어떠한지, 생물단원의 효

과적인 수업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 조사 문제지 

  2009년부터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학교 3학년 생물 관련 문항과 

2009년부터 2011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과학탐구 영역에서 생

물 관련 문항을 발췌하여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과학과 생물영역 교육

과정의 각 단원 학습목표에 맞추어 문항을 조합하여 20문항을 개발하였다. ‘소화∙

순환∙호흡∙배설’단원의 ‘소화∙순환∙호흡∙배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와 ‘유전과 진화’단원의 ‘분류의 목적과 기준을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이 없어서 생략하였고, ‘유전과 진화’ 단원의 

마지막 학습목표인 ‘생물의 진화의 증거를 알고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생물의 진화의 증거를 알 수 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소화∙순환∙호흡∙배

설’단원의 교육목표 중 ‘혈액의 성분과 기능, 혈액의 순환경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을 이해할 수 있다’에 부합하는 문항은 2009년~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문

항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문항에서 찾을 수 없어 2008년도 중학교 1학년 진단평

가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유전과 진화’단원의 마지막 교육목표인 ‘생물의 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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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알고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에 부합하는 문항 

또한 2007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에서 발췌하였다. 각 교육목표에 부합하

는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표 Ⅳ-2과 같다.

  표 Ⅳ-2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따른 문제지 문항의 구성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문제지

문항

광

합

성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비교 (세포의 특징이해) 1

세포 → 조직→기관 (식물체의 유기체적 구성단계 이해 ) 2

식물의 뿌리(양분흡수), 줄기(이동), 잎(증산작용)의 역할 이해 3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 4

광합성 산물의 전환, 이동, 저장, 사용과정의 이해 5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이해 6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세포 → 조직→기관  (동물체의 유기체적 구성단계 이해 ) 7

음식물의 소화과정, 소화산물의 흡수과정이해 8

혈액의 성분과 기능, 혈액의 순환경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이해 9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 10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11

자극

과

반응

눈(시각), 코(후각), 귀(청각), 혀(미각), 피부(감각)의 구조와 기

능의 이해
12

뉴런 및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이해, 자극에 대한 반응경로 이해 13

체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경과 호르몬의 조절작용으로 항상성

이 유지
14

생식

과

발생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 15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동 중심으로 

비교
16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 발생되는 과정 

이해
17

유전

과

진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유전)을 멘델의 유전법

칙으로 이해
18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사람의 유전현상 이해 19

생물의 진화의 증거를 알고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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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분석 방법

    1.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조사 도구 분석

 

  중학교 과학교사의 경우 대학 전공이 생물이 아닌 경우에도 생물 단원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물을 전공한 교사와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생물단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생물 전공 교사와 비생물 전공 교사

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생물 전공 교사와 비생물 전공 교사를 통합하여 

교사가 가장 흥미 있는 단원 및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흥미 있는 단원,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및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과 어려

워하는 단원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고, 교사들의 분석결과와 비

교 분석하였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서술형 문항의 경우 Strauss 와 Corbin 

(1990)의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범주화 하는 과정인 open coding(개방코딩) 방

법과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open coding 후에 새로운 방식으

로 자료가 다시 조합하는 axial coding(축 코딩)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교

사들과 학생들의 서술형 응답을 비슷한 category로 분류하여 서로 비교하며 조합

하여 분석하였다. 교과교육 전문가 1인, 석사과정 2인이 분석에 참여하였고 연구자

들의 분석 일치도는 교사용 설문에서 94.6%, 학생용 설문에서 90.1%로 나타났으

며 불일치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였다. 

    2.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 검사 도구 분석

  학생 문제지의 경우 단원별로 분류하여 각 문항의 정답율을 구하고, 문제에서 정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헷갈리는 보기 및 그 이유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헷갈리

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헷갈리는 내용의 분석은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며 오답자의 경우 헷갈리는 내용을 한 가지만 적었더라도 정답이

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오개념이 있을 시에 그 내용 또한 헷갈리는 내용이라고 간

주하였다. 학생 개개인의 헷갈리는 내용을 분석한 후 그 내용들을 설문지의 서술형 

분석방법과 마찬가지로 Strauss 와 Corbin (1990)의 자료를 해체, 검사, 비교, 범

주화 하는 과정인 open coding(개방코딩) 방법과 범주들 사이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open coding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가 다시 조합하는 axial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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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코딩)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교과교육 전문가 1인, 석사과정 2인이 분

석에 참여하였고 연구자들의 분석 일치도는 98.5%로 나타났으며 불일치되는 항목

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율하였다.

  각 문항의 정답율과 헷갈리는 내용을 분석한 후 단원별로 분류하여 단원별 평균 

정답율과 각 단원의 문항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단원에서 헷갈리는 내용을 분석하

였다. 또한 단원별로 평균 정답율이 어떠한지, 헷갈리는 내용에는 어떤 것 들이 있

는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단원에 상관없이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무엇인지 각 

점수별 학생 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체 문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의 정답율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의 성취도를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생물단원에 대한 인식과 비교분석하기 위하

여 학생들이 가장 흥미롭다고 선택한 단원과 가장 어렵다고 선택한 단원과 각 단

원의 정답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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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결과 및 고찰

   A. 설문결과 분석

    1. 현장교사 설문 결과

    

     a. 교사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단원

 

  중학교 과학의 생물에 관련된 단원에서 교사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단

원으로 26명(47.27%)의 교사가 ‘유전’단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교사가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의 선택율을 생물 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교사로 나누어 정리

하면 표 Ⅴ-1과 같다. ‘진화’, ‘생식’, ‘순환’, ‘광합성’ 단원을 4명(7.27%)의 교사가 

동일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유전’단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7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거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외

에도 ‘교사 자신의 흥미도가 높아서’, ‘가계도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서’ 라는 답변 등이 있었다. 여러 단원을 중복하여 선택한 경우 ‘우

리인체와 관련이 있어’, ‘호기심이 있어’등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였다. 생물전공 

교사와 비생물 전공 교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단원은 ‘유전’단원

으로 동일하였고, 다른 단원 역시 비슷한 비율로 선택되었다. 

   표 Ⅴ-1 교사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

　

응답자(%)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진화 1 (5.0)  3 (8.8)  4 (7.4)

유전 8(40.0) 18(52.9) 26(48.1)

발생 0 0 0

생식 1 (5.0)  3 (8.8)  4 (7.4)

자극과 반응 1 (5.0)  2 (5.9)  3 (5.6)

배설 2(10.0)  1 (2.9)  3 (5.6)

호흡 0 0 0

순환 3(15.0)  1 (2.9)  4 (7.4)

소화 0  3 (8.8)  3 (5.6)

광합성 2(10.0)  2 (5.9)  4 (7.4)

중복 1 (5.0)  1 (2.9)  2 (3.7)

없음 1 (5.0) 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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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 

 

  생물단원 수업 시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에 대해서도 23명(41.82%)의 교사가 ‘유전’ 단원을 선택하였다. 이는 교사자신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과 학생들이 흥미로워 한다고 생각하는 단원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의 선택율을 생물 

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교사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Ⅴ-2와 같다. ‘유전’ 단원이라

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와 관련하여 자신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으로 

11명(64.7%)의 교사가 답하였다. 그 이외에도 9명의 교사가 ‘생식’ 단원을 선택하

였는데 그 이유는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의 호기심 때문이라고 8명의 교사가 답하

였다. 생물 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교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선택하지 않는 

단원이 순환, 광합성 등 유사하게 선택되었고, 선택되는 단원 또한 유전, 생식, 소

화 단원 등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Ⅴ-2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

　

응답자(%)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진화  1 (5.0)  3 (8.8)  4 (7.4)

유전 10(50.0) 13(38.2) 23(42.6)

발생 0  1 (2.9)  1 (1.9)

생식  3(15.0)  6(17.6)  9(16.7)

자극과반응 0  3 (8.8)  3 (5.6)

배설  1 (5.0) 0  1 (1.9)

호흡  1 (5.0)  1 (2.9)  2 (3.7)

순환 0 0 0

소화  3(15.0)  3 (8.8)  6(11.1)

광합성 0 0 0

중복 0  4(11.8)  4 (7.4)

없음  1 (5.0) 0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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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생물단원 수업 시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은 ‘유전’, ‘ 발생’, ‘생식’, ‘자극

과 반응’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의 선택율을 생

물 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교사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Ⅴ-3과 같다. 흥미로운 것

은 ‘유전’ 단원은 교사가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이면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한다고 생각하는 단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이라는 것이다. ‘유전’단

원을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로는 유전 법칙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계산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외에 ‘발생’단원을 가르

치기 어려운 이유로는 학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때

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며 수업자료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생물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 교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생물교사는 ‘광합성’단원이 가장 가르치기 어렵다고 선택하고, 비생물 전공 교사는 

‘유전’ 단원이 가장 가르치기 어렵다고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생물교사와는 

다르게 ‘진화’ 단원이나 ‘소화’, ‘순환’ 단원도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3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응답자(%)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진화 0  3 (8.8)  3 (5.5)

유전 3(15.0)  7(20.6) 10(18.2)

발생 3(15.0)  6(17.6)  9(16.4)

생식 2(10.0) ∙  2 (3.6)

자극과반응 3(15.0)  5(14.7)  8(14.5)

배설 ∙  1 (2.9)  1 (1.8)

호흡 ∙ ∙ ∙

순환  1 (5.0)  5(14.7)  7(12.7)

소화  1 (5.0)  3 (8.8)  4 (7.3)

광합성  5(25.0)  1 (2.9)  6(10.9)

중복  1 (5.0)  2 (5.9)  3 (5.5)

없음  1 (5.0)  1 (2.9)  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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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생물단원 수업 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으로는 ‘유전’(24.1%), ‘발생’, ‘생식’, 

‘순환’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의 

선택율을 생물 전공교사와 비생물 전공교사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Ⅴ-4와 같다. 

‘유전’ 단원은 교사들이 가장 흥미로워하고 학생들도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단

원이면서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

전’ 단원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리적인 계산을 어려워하며, 다양한 법칙

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과 학생들이 어려

워하는 단원을 비교하면 ‘유전’, ‘발생’, ‘생식’등의 순으로 연관성 있게 선택되었고, 

가르치기 어려운 이유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도 단원별로 연관성 있는 이유

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을 선택한 이유로 교사자신의 단원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나 자료부족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렵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4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응답자 (%)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진화 ∙  2 (5.9)  2 (3.7)

유전 3(15.0) 10(29.4) 13(24.1)

발생 3(15.0)  5(14.7)  8(14.8)

생식 2(10.0)  4(11.8)  6(11.1)

자극과반응 1 (5.0)  4(11.8)  5 (9.3)

배설 ∙  2 (5.9)  2 (3.7)

호흡 1 (5.0) ∙  1 (1.9)

순환 3(15.0)  3 (8.8)  6(11.1)

소화 ∙  3 (8.8)  3 (5.6)

광합성 4(20.0) ∙  4 (7.4)

중복 1 (5.0)  1 (2.9)  2 (3.7)

없음 2(10.0) ∙  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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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중학교 과학교사의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 분석 

  각 설문의 문항을 비교하여 생물 단원에 대한 과학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전’ 단원은 교사가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이면서 학생이 흥미로워한다고 생각

하는 단원인 동시에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단원이었다. 

교사들의 생물 단원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그림 Ⅳ-1과 같다. 교사들

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말로만 설명해야 하고, 자료가 부족하며, 법칙이나 수리적인 계산을 

함께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들도 어려워한다고 답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전’단원을 학습할 때 흥미를 가지고 임하는 학생들에게 적

절한 학습법과 학습 자료가 함께 준비된다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Ⅴ-1 중학교 과학교사의 생물단원에 대한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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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개선방안

      (1) 교육과정 

  표 Ⅴ-5는 생물 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선택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르치기 어려운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수업하

기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를 33명(60%)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단원의 연계성강화’를 

13명(23.64%)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표 Ⅴ-5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개선방안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11(55.0) 22(64.7) 33(61.1)

단원의 연계성강화  4(20.0)  9(26.5) 13(24.1)

실험 위주의 수업강화  1 (5.0)  2 (5.9)  3 (5.6)

수업 시수의 증가  1 (5.0) ∙  1 (1.9)

기타   3 (15.0)  1 (2.9)  4 (7.5)

 

      (2) 교사 자신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수업하기 위해 교사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각 단원의 학습자료 개발’을 17명(30.91%)의 교사가 선

택하였고, ‘생물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14명(25.45%)의 교사가 선택하였다. 

‘생물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택한 교사는 14명중 11명이 비생물 전공 교사

로 비생물 전공 교사가 생물단원을 수업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는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을 선택한 이유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

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볼 때 학습 자료의 부족이나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

다고 답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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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생물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 자신이 개선해야 할 점

개선방안
생물(%)

n=20

비생물(%)

n=34

합계(%)

n=54

각 단원의 학습자료 개발 7(35.0) 10(29.4) 17(31.5)

생물내용관련 연수 및 교육이수 ∙  5(14.7)  5 (9.3)

야외활동 및 체험활동 강조 3(15.0)  5(14.7)  8(14.8)

교사자신의 수업방식개선의 노력 3(15.0) 3(8.8)  6(11.1)

생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3(15.0) 11(32.4) 14(25.9)

기타 4(20.0) ∙  4 (7.4)

      (3) 생물단원의 효과적인 수업 방법

  13명의 교사가 생물단원의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특정한 단원에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높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전

체적인 단원에서 여러 번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제시된 것은 단원에 상관없이 과

학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 이

론적으로만 설명해야 하는 과학적 개념에 대해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2. 학생 설문 결과

  설문지에는 가장 흥미 있는 단원과 가장 어려운 단원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다수

의 학생들이 흥미 있는 단원과 어려운 단원을 중복 선택하였다. 따라서  설문의 분

석은 중복선택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각 문항마다 학생의 총 수가 달라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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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장 흥미 있는 단원 선택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을 단일선택과 중복선택을 구분하여 정리

하면 표 Ⅴ-7과 같다. 학생들은 생물 단원 중 가장 흥미 있는 단원으로 ‘진화’단원

(22.6%), ‘유전’단원( 10.7%), ‘소화’단원(7.3%),‘배설’단원(7.3%)등의 순으로 선택

하였다. ‘진화’단원을 가장 흥미 있는 단원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생물이 진화해 가

는 과정이 신기하고  흥미 있어서(68.6%), 사람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서(11.5%)' 라고 답하였다. ‘유전’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유전단원에 

흥미가 있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69.2%의 학생이 답하였다. ‘소화’단원과 ‘배설’단

원은 같은 비율로 선택되었는데 중복 선택 한 학생 중 ‘소화’단원과 ‘배설’단원을 

중복 선택한 학생이 많았다. 두 단원을 선택한 이유도 각각 61.5%, 46.1%의 학생

이 ‘우리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6.8%의 학생이 흥미 있는 단원

이 없다고 답하였고, 무응답의 비율도 19.2%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원별로 그 

단원을 선택한 이유 또한 단원의 특성 등을 포함한 정확한 이유보다는 그냥 쉬울 

것 같아서, 재미있어서, 흥미 있어서, 익숙해서 등 단순한 이유로 답하였다. 

  표 Ⅴ-7 학생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

단원
단일선택

n=101

중복선택

n=76

합계(%)

n=177

진화 24 16 40 (22.6)

유전  9 10 19 (10.7)

발생  0  2  2  (1.1)

생식  1  8  9  (5.1)

자극과 반응  4  6 10  (5.6)

배설  4  9 13  (7.3)

호흡  2  7  9  (5.1)

순환  2  5  7  (4.0)

소화  2 11 13  (7.3)

광합성  7  2  9  (5.1)

없음 12 -　 12  (6.8)

무응답 34 -　 3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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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장 어려운 단원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선택 시 전체 학생의 50.3%가 가장 어려운 단원을 중복하

여 선택하였고, 그 중 35.3%의 학생은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 모든 단원을 선택하

였다.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을 단일선택과 중복선택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Ⅴ-8과 같다. 생물 단원 중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 72명(17.7%)의 학생이 ‘유

전’단원을 선택하였다. ‘유전’단원이 가장 어려운 이유로는 25명(52.0%)의 학생이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외에도 외울 것이 많아서, 용어

가 어려워서 등이 있었다. ‘유전’단원 다음으로는 ‘자극과 반응(48명,11.8%)’, ‘광합

성(44명,10.8%)’, ‘순환(42명,10.3%)’, ‘생식(39명,9.6%)’, ‘발생(37명,9.1%)’ 단원 

순으로 비슷한 선택률을 보였다. 

   표 Ⅴ-8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단원
단일선택

n=65

중복선택

n=351

합계(%)

n=416

진화  2 38 40  (9.6)

유전 27 45 72 (17.3)

발생  2 35 37  (8.9)

생식  3 36 39  (9.4)

자극과 반응  6 42 48 (11.5)

배설  0 21 21  (5.0)

호흡  0 28 28  (6.7)

순환  3 39 42 (10.1)

소화  1 28 29  (7.0)

광합성  5 39 44 (10.6)

기타  3 -　  3  (0.7)

무응답 13 - 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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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유 또한 각 단원별로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용어가 어려워서’, ‘외울 것이 많아서’, ‘복잡해서’등 비슷하게 답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선택이유를 단원별로 정리하면 표 Ⅴ-9와 같다. 중복선택을 

한 학생 중 대부분의 단원이 어렵다고 선택한 학생이 많았으며, 어려운 이유 또한 

포괄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위의 설문 결

과를 통해 학생들이 특정 생물 단원보다는 전반적인 생물 단원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9 가장 어려운 단원 선택의 이유

  

　

진화

(%)

n=40

유전

(%)

n=72

발생

(%)

n=37

생식

(%)

n=39

자극과

반응(%)

n=48

배설

(%)

n=21

호흡

(%)

n=28

순환

(%)

n=42

소화

(%)

n=29

광합성

(%)

n=44

이해가 

안되고 

어렵다

22

(55.0)

35

(48.6)

25

(67.6)

25

(64.1)

28

(58.3)

17

(81.0)

20

(71.4)

25

(59.5)

22

(75.9)

29

(65.9)

외울 것이 

많다

3

(7.5)

7

(9.7)
∙

5

(12.8)

4

(8.3)
∙

3

(10.7)

2

(4.8)

3

(10.3)

3

(6.8)

복잡하다
2

(5.0)

7

(9.7)
0 ∙

3

(6.3)
∙ ∙

3

(7.1)
∙ ∙

용어가 

어렵다

6

(15.0)
∙

4

(10.8)

3

(7.7)

4

(8.3)
∙ ∙

5

(11.9)
∙

4

(9.1)

기타
5

(12.5)
∙

6

(16.2)

3

(7.7)

4

(8.3)

3

(14.3)

2

(7.1)

3

(7.1)

3

(10.3)

4

(9.1)

무응답
2

(5.0)

23

(31.9)

2

(5.4)

3

(7.7)

5

(10.4)

1

(4.8)

3

(10.7)

4

(9.5)

1

(3.4)

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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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학생 수(%)

n=127

1.실험 58(45.7)

2.칠판수업 12 (9.4)

3.야외활동 12 (9.7)

4.현장학습 23(18.1)

5.글쓰기  2 (1.6)

6.시청각 자료 활용 17(13.4)

무응답  3 (2.4)

난이도
학생 수(%)

n=127

1.매우 어렵다 35(27.6)

2.어렵다 49(38.6)

3.비슷하다 31(24.4)

4.쉽다  8 (6.3)

5.매우 쉽다  1 (0.8)

무응답  3 (2.4)

     c. 생물단원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표 Ⅴ-10 생물 단원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

   생물 단원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

법에 대한 설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Ⅴ-10과 같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수업(58명,46.7%)’, ‘현장학습(23

명,18.1%),’ 시청각 자료 활용(17

명,13.4%)순으로 선택되었다. 이론수업

보다는 실험, 현장학습, 시청각 자료의 

할용을 통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확

인하는 학습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d. 과학교과의 다른 단원(물리, 화학, 지구과학)에 대한 난이도

표 Ⅴ-11 생물단원의 난이도

  

    생물 단원의 과학교과의 다른 단원

( 물리, 화학, 지구과학)에 비한 난이

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35명(27.6%)

의 학생이 ‘매우 어렵다’, 49명

(38.6%)의 학생이‘어렵다’를 선택하

여 66.2%의 학생이 다른 단원에 비

해 생물 단원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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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 교사 설문과 학생 설문의 비교 분석 

     a. 흥미 있는 단원

  

  교사가 가장 흥미 있는 단원과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흥미 있는 단원, 

학생이 선택한 가장 흥미 있는 단원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Ⅴ-1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6명(48.1%)의 교사가 ‘유전’ 단원을 가장 흥미로워 하고, 23명

(42.6%)의 교사가 ‘유전’단원을 학생들도 가장 흥미로워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학

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으로 40명(22.6%)의 학생이 ‘진화’단원을 택하였

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으로 ‘유전’단원이 두 번째로 선택되

었고, ‘유전’단원과 ‘진화’단원의 연계성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유전’단원은 교사

와 학생 모두 흥미로워 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단원이 흥미 있는 이유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자신이 흥미 있기 때문’ 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흥미 있는 단원 선택에서 16.7%의 교사가 학생들이 사춘기 시기의 호기심 때문에 

‘생식’단원을 흥미 있어 한다고 답하였지만 학생들은 5.1%의 비율로 ‘생식’단원을 

선택하여 교사들과의 차이를 보였다. 

   표 Ⅴ-12 교사와 학생의 흥미 있는 단원 선택의 비교 분석

단원

교사의  선택(%) 학생의 선택(%)

흥미 있는 단원

n=54

학생의 흥미

n=54

흥미 있는 단원

n=177

진화  4 (7.4)  4 (7.4) 40(22.6)

유전 26(48.1) 23(42.6) 19(10.7)

발생 ∙  1 (1.9)  2 (1.1)

생식  4 (7.4)  9(16.7)  9 (5.1)

자극과반응  3 (5.6)  3 (5.6) 10(5.6)

배설  3 (5.6)  1 (1.9) 13(7.3)

호흡 ∙  2 (3.7)  9 (5.1)

순환  4 (7.4) ∙  7 (4.0)

소화  3 (5.6)  6(11.1) 13(7.3)

광합성  4 (7.4) ∙  9 (5.1)

중복  2 (3.7)  4 (7.4) -

무응답 ∙ ∙ 12 (6.8)

없음  1 (1.9)  1 (1.9) 3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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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장 어려운 단원 

 

  표 Ⅴ-13은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과 학생이 선택한 가장 어려운 단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유전’단원을 선택하였다. 교사는 

‘유전’단원을 학생들이 유전 법칙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치 계산이 포함되면

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답하였는데, 52%의 학생들도 

‘유전’단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어렵다고 답하였다. 또한, 외울 것이 많고, 용어

가 어렵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다. ‘유전’단원 다음으로 선택된 ‘발생’단원, ‘순환’단

원, ‘광합성’단원 등 교사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과 학생들이 어려

워하는 단원에 연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3 교사와 학생의 가장 어려운 단원 선택의 비교 분석

단원

교사의  선택(%) 학생의 선택(%)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 n=54

학생이 어려워하는 

단원 n=54

어려운 단원

n=416

진화  3 (5.5)  2 (3.7) 40 (9.6)

유전 10(18.2) 13(24.1) 72(17.3)

발생  9(16.4)  8(14.81) 37 (8.9)

생식  2 (3.6)  6(11.1) 39 (9.4)

자극과 반응  8(14.5)  5 (9.3) 48(11.5)

배설  1 (1.8)  2 (3.7) 21 (5.0)

호흡 ∙  1 (1.9) 28 (6.7)

순환  7(12.7)  6(11.1) 42(10.1)

소화  4 (7.3)  3 (5.6) 29 (7.0)

광합성  6(10.9)  4 (7.4) 44(10.6)

중복  3 (5.5)  2 (3.7) -　

기타 ∙ ∙  3 (0.7)

무응답 ∙ ∙ 13 (3.1)

없음  2 (3.6)  2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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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생물 단원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생물단원의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묻는 설문에서 45.7%의 학생이 실험수업을, 

18.1%의 학생이 현장학습, 13.4%의 학생이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 강의식 수업 

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수업을 선호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

려워하는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24.1%의 교사가 시청각 자료나, 모형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61.1%의 교사들은 효과 적인 생물 단원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이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생물 단

원의 학습은 학생, 교사 모두 학습하기도, 가르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의 교육과정의 개선과 다양한 자료, 실험 수업의 증

대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B. 학생 문제지 분석

    1. 단원별 문항 분석

     a. 광합성 단원

 

  문항별로 정답률을 분석하고, 문항별로 선택한 답과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

갈리는 보기, 헷갈리는 이유를 바탕으로 정답자와 오답자가 헷갈리는 내용이 무엇

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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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문항 

   

  1번 문항<그림 Ⅴ-2>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하여 세포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을 2010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1번 문항 

1. 그림은 두 종류의 세포 (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는 식물 세포, (나)는 동물 세포이다.

ㄴ. A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ㄷ. B를 통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든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그림 Ⅴ-2 문제지 1번 문항

  

  1번 문항의 정답율은 40.2%이었고,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14와 같다.

   표 Ⅴ-14 1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7
(5.5)

2
(1.6)

50
(39.4)

16
(12.6)

54
(40.2)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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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5는 정답자와 오답자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헷갈린 보기, 헷갈

린 이유 등을 질문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답자

의 43.1%, 오답자의 26.3%가 세포막과 세포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세포막

의 기능과 세포벽의 기능을 헷갈리고 있었다. 세포벽이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림에 명시된 B가 세포벽인지 세포막인지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오답자의 21.1%가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를 엽록체로 구분하

긴 하지만 엽록체의 기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표 Ⅴ-15 1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51

오답자(%)

n=76

합계(%)

n=127

엽록체의 기능  5(9.8) 16(21.1) 21(16.5)

핵의 역할 11(21.6)  9(11.8) 20(15.7)

세포막과 세포벽의 구분과 기능 22(43.1) 20(26.3) 42(33.1)

핵의 역할, 세포막의 기능  1 (2.0)  7 (9.2)  8 (6.3)

전부  1 (2.0) ∙  1 (0.8)

기타  1 (2.0)  2 (2.6)  3 (2.4)

없음  1 (2.0)  6 (7.9)  7 (5.5)

무응답  9(17.6) 16(21.1) 2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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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문항

  2번 문항<그림 Ⅴ-3>은 ‘세포 →조직→기관’의 식물체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이

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을 2009년 3월 고

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2번 문항 

2. 그림은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A 단계에 해당한다.

ㄴ. 뿌리는 B 단계에 해당한다.

ㄷ.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서는 C 단계를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그림 Ⅴ-3 문제지 2번 문항

  2번 문항의 정답율은 36.2%로 정답인 보기 1번을 선택한 학생보다 보기 4번을 

선택한 비율이 38.6%로 더 높았다. 2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16와 같

다.

   표 Ⅴ-16 2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46
(36.2)

3
(2.4)

7
(5.5)

49
(38.6)

18
(14.2)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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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17은 정답자와 오답자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헷갈린 보기, 헷갈

린 이유 등을 질문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정답자 

중 헷갈리는 보기가 없이 정답을 선택한 학생은 7명(15.2%)에 불과했고, 정답자 

중 12명(26.1%)의 학생이 뿌리단계가 기관단계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고 있었다. 오

답자의 18.9%가 동물의 구성 단계에도 기관단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헷갈리고 

있다고 답하였지만 이것은 헷갈린 보기와 헷갈린 이유를 묻는 설문에 응답해준 학

생들의 비율이므로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기관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기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38.6%의 학

생들이 동물의 구성단계와 식물의 구성단계의 연계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Ⅴ-17 2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46

오답자(%)

n=81

합계(%)

n=127

식물체의 기본단위가 세포이다  1 (2.2)  3 (3.7)  4 (3.1)

뿌리가 기관단계이다 12(26.1)  7 (8.6) 19(15.0)

동물의 구성단계에도 기관단계가 

존재 한다
 8(17.4) 16(19.8) 24(18.9)

기본단위가 세포, 뿌리는 기관단계 ∙  3 (3.7)  3 (2.4)

기본단위가 세포, 동물세포에도 

기관단계 존재
 2 (4.3)  2 (2.5)  4 (3.1)

뿌리는 기관단계, 동물세포에도 

기관단계가 존재
 5(10.9) 11(13.6) 16(12.6)

전부  3 (6.5)  6 (7.4)  9 (7.1)

없음  7(15.2)  2 (2.5)  9 (7.1)

무응답  8(17.4) 31(38.3) 3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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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번 문항 

  3번 문항<그림 Ⅴ-4>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3월에 시행되는 고1 전국 연합 학력

평가와 중학교 3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항을 조합하여 제작하였다.

3번 문항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식물의 줄기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② 물은 뿌리털에서 용액의 농도 차에 의해 흡수된다.

③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④ 식물의 세포분열은 줄기에서 가장 활발하다.

⑤ 식물의 뿌리의 주된 기능은 길이 생장이다.

그림 Ⅴ-4 문제지 3번 문항

  3번 문항은 정답이 2개인 문항으로 정답율은 23.6%로 낮게 나타났고, ‘모두 고

르시오’라고 하였으나 정답의 개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3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은 표 Ⅴ-18과 같다. 

   표 Ⅴ-18 3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학생 수(%) 보기 학생 수(%)

1  3 (2.4) 2,3 30(23.6)

2 13(10.2) 2,4 12 (9.4)

3 10 (7.9) 2,5  3 (2.4)

4  7 (5.5) 3,4  9 (7.1)

5  7 (5.5) 3,5  7 (5.5)

1,2  2 (1.6) 4,5  3 (2.4)

1,3  7 (5.5) 기타  5 (3.9)

1,4  2 (1.6) 무응답  5 (3.9)

1,5  2 (1.6) 합계 1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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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하나만 고른 학생은 31.5%로 그 중 2번 보기를 고른 학생이 가장 많았

다. 정답을 3개 고른 학생은 3.9%로 여러 보기를 다양하게 선택하였다. 정답자와 

오답자에게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헷갈린 보기, 헷갈린 이유 등을 질문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인 표 Ⅴ-19를 살펴보면 정답자 중 20%가 세포분열

이 가장 활발한 곳이 줄기인지 뿌리인지를 헷갈리고 있었고, 오답자중 14.4%가 헷

갈리는 내용이 두 개 이상으로 그 중 양분의 이동 경로와 줄기와 뿌리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Ⅴ-19 3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30

오답자(%)

n=97

합계(%)

n=127

증산작용 9(30.0)  7 (7.2) 16(12.3)

삼투압에 의한 뿌리에서의 양분흡수 ∙  8 (8.2)  8 (6.3)

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 2 (6.7)  8 (8.2) 10 (7.9)

세포 분열이 활발한 곳은 뿌리 6(20.0)  8 (8.2) 14(11.0)

길이 생장은 줄기에서 뿌리는 양분 흡수 2 (6.7)  6 (6.2)  8 (6.3)

헷갈리는 내용이 2개 ∙ 14(14.4) 14(11.0)

헷갈리는 내용이 3개 2 (6.7)  1 (1.0)  3 (2.4)

전부 1 (3.3)  3 (3.1)  4 (3.1)

없음 4(13.3)  2 (2.1)  6 (4.7)

무응답 4(13.3) 40(41.2) 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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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 문항

  4번 문항<그림 Ⅴ-5>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필요한 물질, 생성되는 물질

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2009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문항에서 발췌하였다.

4번 문항 

4. 다음은 식물의 어떤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과정⦘

(가) 물에 불려 싹튼 콩을 넣은 집기병과 빈 집기병에 각각 온도계와 

유리관을 꽂은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는다.

(나) 두 집기병을 각각 스티로폼 컵에 넣은 후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온도를 측정한다.

(다) 고무관을 막고 있던 펀지 집게를 열어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한다.

  ⦗실험결과⦘

구분 A B

온도 올라 간다 변화 없다

석회수의 변화 뿌옇게 흐려진다 변화 없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싹튼 콩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ㄴ. 싹튼 콩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한다.

ㄷ. 싹튼 콩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한다.

ㄹ. 싹튼 콩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

① ㄱ,ㄴ   ②ㄱ,ㄷ  ③ ㄴ,ㄷ   ④ㄴ,ㄹ   ⑤ㄷ,ㄹ

그림 Ⅴ-5 문제지 4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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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문항의 정답률은 44.1%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20

과 같다. 

   표 Ⅴ-20 4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16
(12.6)

56
(44.1)

15
(11.8)

29
(22.8)

6
(4.7)

5
(3.9)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21에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자의

33.9%, 오답자의 35.2%가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흐려지는 것은 알지만 이

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지 광합성을 통해 배출되는지를 헷갈리고 있었다. 

이는 문항의 실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광합성인지 호흡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답자의 12.7%가 온도의 상승이 호흡을 통한 

에너지 상승 때문인지 모르고 있었다. 

   표 Ⅴ-21 4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56

오답자(%)

n=71

합계(%)

n=127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흐려지

는 것은 알지만 이산화탄소가 호흡

을 통해 배출되는 것은 모른다.

19(33.9) 25(35.2) 44(34.6)

호흡으로 에너지가 방출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모른다.
 3 (5.4)  9(12.7) 12 (9.4)

전부  5 (8.9)  4 (5.6)  9 (7.1)

없음  8(14.3)  1 (1.4)  9 (7.1)

무응답 21(37.5) 32(45.1) 5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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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번 문항 

  5번 문항<그림 Ⅴ-6>.은 광합성 산물의 전환, 이동, 저장, 사용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2010년도 중학교 3학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발췌하였다. 

5번 문항 

5. 다음은 식물의 어떤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과정⦘

(가) 녹색의 묽은 BTB 용액이 들어 있는 시험관에 물풀을 넣는다.

(나) 이 시험관을 암실에 하루 동안 둔다.

   

⦗실험결과⦘

 암실에 둔 시험관 속의 BTB 용액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였다. (단, BTB 

용액은 산성에서 황색, 중성에서 녹색을 띤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① 물풀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② 물풀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③ 물풀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

④ 물풀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방출한다.

⑤ 물풀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방출한다.

그림 Ⅴ-6 문제지 5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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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문항의 정답율은 37.0%로 각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22와 같다. 

   표 Ⅴ-22 5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14
(11.0)

47
(37.0)

23
(18.1)

28
(22.0)

13
(10.2)

2
(1.6)

  표 Ⅴ-23는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호흡과 광합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오답자의 25%, 전체의 19.7%로 나타났다. 위의 4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호

흡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는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호흡의 산물을 알지 못하

는 학생이 17.3%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흡과 광합성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약 37.0%라 할 수 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헷갈린 보기, 

그 이유에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의 비율이 52.8%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을 

헷갈리거나 모르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23 5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47

오답자(%)

n=80

합계(%)

n=127

호흡과 광합성 구분하지 못한다.  5(10.6) 20(25.0) 25(19.7)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배출하는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모른다.
 7(14.9) 15(18.8) 22(17.3)

BTB용액이 무엇인지 모른다.  2 (4.3)  2 (2.5)  4 (3.1)

없음  5(10.6)  4 (5.0)  9 (7.1)

무응답 28(59.6) 39(48.8) 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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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번 문항 

 

  6번 문항<그림 Ⅴ-7>은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2009학년도 고1 3월 전국 연합 학

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췌하였다.

 

6번 문항 

6. 그림은 빛이 있을 때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호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다.

ㄴ.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이다.

ㄷ. 밤에는 (가), (나) 모두 일어나지 않는다.

ㄹ. (가)보다 (나)의 양이 많으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 Ⅴ-7 문제지 6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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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문항의 정답율은 54.3%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보기별 선

택율은 표 Ⅴ-24와 같다. 

   표 Ⅴ-24 6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69
(54.3)

14
(11.0)

16
(12.6)

20
(15.7)

5
(3.9)

3
(2.4)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

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25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5.7%의 학생들이 

<보기> 의 ‘(ㄹ).(가)보다 (나)의 양이 많으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된다.’에서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이라는 것은 알지만 광합성의 양이 호흡의 양보다 많을 때라는 

말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이는 광합성과 호흡

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답자의 23.2%가 헷갈리고 

있었다. 또한 14.2%의 학생들이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표 Ⅴ-25 6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69

오답자(%)

n=58

합계(%)

n=127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물질 10(14.5)  8(13.8) 18(14.2)

일어나는 시기  8(11.6)  4 (6.9) 12 (9.4)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16(23.2)  4 (6.9) 20(15.7)

필요물질, 시기 ∙       1 (1.7)  1 (0.8)

필요물질, 관계 ∙  2 (3.4)  2 (1.6)

일어나는 시기, 관계  2 (2.9) ∙  2 (1.6)

전부 ∙  2 (3.4)  2 (1.6)

없음  8(11.6)  2 (3.4) 10 (7.9)

무응답 25(36.2) 35(60.3) 6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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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광합성 단원의 종합 분석

  광합성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9.2%로 나타났고, 문항별 정답율은 표 Ⅴ-26과 

같다.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6번 문항으로 54.3%, 정답율이 가장 낮은 문항

은 23.6%의 3번 문항으로  나타났다. 광합성 단원에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33.1%의 학생이 세포막과 세포벽의 구분과 기능을, 약 33.9%의 학

생이 식물의 구성단계를, 약 23.6%의 학생이 식물의 뿌리의 기능을, 약 37.0%의 

학생이 광합성과 호흡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광합성 단원에 

대한 성취도는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의 무응답의 평균 비율이 37.8%임을 

감안 한다면 위의 내용을 헷갈리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26 광합성 단원의 문항별 정답율

문항 내용 정답자(%)

1번 세포의 종류와 특징 51 (40.2)

2번 식물체의 유기적 구성단계 46 (36.2)

3번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의 역할 30 (23.6)

4번 호흡과 광합성의 산물 56 (44.0)

5번 호흡과 광합성의 산물 47 (37.0)

6번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69 (54.3)

평균 50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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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소화 ∙ 순환 ∙ 호흡 ∙ 배설 단원 

      (1) 7번 문항

  7번 문항<그림 Ⅴ-8>은 ‘세포 →조직→기관’의 동물의 유기체적 구성단계를 이

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2009학년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지에서 발췌하였다. 

7번 문항 

7. 그림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몇 가지 세포들을 나타낸 것이다.

<공변 세포>    <난자>      <신경 세포>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동물과 식물으 세포 구조는 같다.

ㄴ.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는 모두 같다.

ㄷ. 한 생물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기능이 다양한다. 

①ㄱ    ②ㄴ   ③ㄷ    ④ㄱ,ㄴ   ⑤ㄴ,ㄷ

그림 Ⅴ-8 문제지 7번 문항

  7번 문항의 정답율은 74.8%로 20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기별 선택율

은 표 Ⅴ-27과 같다.   

   표 Ⅴ-27 7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5
(3.9)

5
(3.9)

95
(74.8)

4
(3.1)

14
(11.0)

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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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문항은 세포의 기본 구조와 종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다른 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74.8%의 

정답율이 높다고 만은 할 수 없다. 7번 문항의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28로 정리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자 중 14.7%의 학생이 세포의 크기가 다양한

지에 대해 헷갈리고 있었고, 오답자의 18.8%가 세포의 모양과 기능은 다양하다는 

내용을 헷갈리고 있었다. 오답자의 40.9%가 헷갈린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하였으므

로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28 7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95

오답자(%)

n=32

합계(%)

n=127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분  9 (9.5)  1 (3.1) 10 (7.9)

세포의 크기는 다양하다 14(14.7)  1 (3.1) 15(11.8)

세포의 모양과 기능은 다양하다  1 (1.1)  6(18.8)  7 (5.5)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크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지 못한다.

 1 (1.1) ∙  1 (0.8)

전부  1 (1.1) ∙  1 (0.8)

없음 38(40.0)  3 (9.4) 41(32.3)

무응답 31(32.6) 21(65.6) 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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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번 문항 

  8번 문항<그림 Ⅴ-9>은 음식물의 소화과정과 소화산물의 흡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9년도 고1 3월 전

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8번 문항 

8. 그림은 어떤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각 소화 기관을 거친 후 영양소의 상

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영양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ㄴ. 뷰렛 반응으로 검출할 수 있다.

ㄷ.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그림 Ⅴ-9 문제지 8번 문항

  8번 문항의 정답율은 33.1%로 나타났고,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29와 

같다. 

   표 Ⅴ-29 8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33
(26.0)

19
(15.0)

14
(11.0)

42
(33.1)

7
(5.5)

1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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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문항은 영양소의 한 종류인 단백질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

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한 것은 표 Ⅴ-30과 같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정답자의 

22.0%가 영양소가 단백질인 것은 알고 있으나 뷰렛반응이 무엇인지, 뷰렛반응을 

통해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전체의 8.7%의 학생이 

단백질이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8번 문항 또한 전체 

학생의 48.0%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에 대해 무응

답 하였으므로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30 8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41

오답자(%)

n=86

합계(%)

n=127

단백질의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다.  5(12.2)  5 (5.8) 10 (7.9)

뷰렛반응이 무엇인지 모른다.  9(22.0) 11(12.8) 20(15.7)

단백질이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4 (9.8)  7 (8.1) 11 (8.7)

단백질의 최종산물과 체내에너지원으로

의 사용여부를 모른다.
 1 (2.4)  7 (8.1)  8 (6.3)

전부  4 (9.8)  5 (5.8)  9 (7.1)

없음  4 (9.8)  4 (4.7)  8 (6.3)

무응답 14(34.1) 47(54.7) 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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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번 문항 

  9번 문항<그림 Ⅴ-10>은 혈액의 성분과 기능, 혈액의 순환경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8

학년도 중학교 1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지에서 발췌하였다.  

9번 문항 

9. 그림은 혈관의 모식도와 혈액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판막

      혈액의 흐름 방향

그림의 각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는 동맥이다.

② (가)는 혈압이 가장 낮다.

③ (나)는 정맥이다.

④ (나)는 혈액의 흐름이 가장 빠르다.

⑤ (다)는 혈관벽이 가장 두껍다.

 그림 Ⅴ-10 문제지 9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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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문항의 정답율은 29.1%로 낮게 나타났으며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31과 같

다. 

   표 Ⅴ-31 9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37
(29.1)

13
(10.2)

12
(9.4)

31
(24.4)

26
(20.5)

8
(6.3)

  9번 문항은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

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 중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16.5%로 가장 많았고, 혈관의 구

분, 혈류속도, 혈압등 혈관에 관한 내용을 전부 알지 못 한다고 답한 비율이 7.9%

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Ⅴ-32에 정리하였다. 무응답의 비율이 오답자의 

57.8%, 전체학생의 50.4% 임을 감안한다면 혈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32 9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37

오답자(%)

n=90

합계(%)

n=127

혈관의 구분  7(18.9) 14(15.6) 21(16.5)

혈류 속도  2 (5.4)  6 (6.7)  8 (6.3)

혈압  1 (2.7)  4 (4.4)  5 (3.9)

전부  2 (5.4)  8 (8.9) 10 (7.9)

없음 13(35.1)  6 (6.7) 19(15.0)

무응답 12(32.4) 52(57.8) 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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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번 문항

  10번 문항<그림 Ⅴ-11>은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체내에서의 에너지 

생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9

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10번 문항 

10. 그림은 사람의 폐와 조직에서 일어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과

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외호흡, (나)는 내호흡이다.

② A는 적혈구에 의해 운반된다.

③ B는 날숨에 의해 몸 밖으로 나간다.

④ C는 포도당과 반응하여 에너지를 얻는 데 이용된다.

⑤ D는 동맥을 통해 심장으로 운반된다.

그림 Ⅴ-11 문제지 10번 문항

 10번 문항의 정답율은 26.8%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보기별 선택율

은 표 Ⅴ-33과 같다. 

   표 Ⅴ-33 10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4,5 무응답

학생 수(%)

n=127

6
(4.7)

20
(15.7)

16
(12.6)

39
(30.7)

34
(26.8)

1
(0.8)

1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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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문항은 폐와 조직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과정에 대한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34로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호흡과 내호

흡은 구분하지만 그림의 A와 B, C와 D가 산소인지, 이산화탄소인지 구분하지 못

하여 외호흡과 내호흡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에 대해 잘 알지 못하

는 학생이 15.0%로 나타났다. 그와 관련된 보기인 ②번, ③번, ④번을 정답으로 선

택한 학생의 비율이 59.0%이고,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학생의 비율이 

59.8%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표 Ⅴ-34 10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34

오답자(%)

n=93

합계(%)

n=127

외호흡과 내호흡의 구분  2 (5.9)  6 (6.5)  8 (6.3)

적혈구의 기능  1 (2.9)  3 (3.2)  4 (3.1)

산소, 이산화탄소의 구분  6(17.6) 13(14.0) 19(15.0)

전부  3 (8.8)  9 (9.7) 12 (9.4)

없음  6(17.6)  2 (2.2)  8 (6.3)

무응답 16(47.1) 60(64.5) 7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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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1번 문항

 

  11번 문항<그림 Ⅴ-12>은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9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

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11번 문항 

11.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혈액 A보다 혈액 B의 요소 농도가 높다.

ㄴ. (가)에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ㄷ. (가)에는 포도당이 있지만 (나)에는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그림 Ⅴ-12 문제지 11번 문항

  11번 문항의 정답율은 18.9%로 20문항 중 3번째로 낮게 나타났으며 정답인 보

기3번 보다 오답인 4번, 5번 보기의 선택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1번 문항의 보

기별 선택율은 표 Ⅴ-35와 같다.

   표 Ⅴ-35 11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10
(7.9)

15
(11.8)

24
(18.9)

38
(29.9)

32
(25.2)

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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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문항은 배설과정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12.6%의 학생이 

단백질이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고 있었고, 15.8%의 학생이 요소와 포도

당이 배출되는지, 배출이 된 후에는 재흡수 되는 것은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었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Ⅴ-36으로 정리하였다. 오답 중 '④ ㄱ, ㄷ' 이 29.9%로 가장 많

이 선택되었고, ‘⑤ ㄴ, ㄷ’을 선택한 학생도 2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이 ‘ㄷ’ 보기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ㄱ’보기와 ‘ㄴ’보기에 대해 헷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학생의 비율이 오답자의 

56.3%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Ⅴ-36 11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24

오답자(%)

n=103

합계(%)

n=127

요소는 배출된다.  1 (4.2)  9 (8.7) 10 (7.9)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배출이 안

된다.
 7(29.2)  9 (8.7) 16(12.6)

포도당 재흡수 된다. ∙ 10 (9.7) 10 (7.9)

요소가 배출되는지, 단백질이 재

흡수 되는지 모른다.
∙  1 (1.0)  1 (0.8)

단백질이 배출되는지와 포도당이 

재흡수 되는지 모른다.
 2 (8.3) ∙  2 (1.6)

전부 ∙   4 (3.9)  4 (3.1)

없음  5(20.8)  10 (9.7) 15(11.8)

기타 ∙   2 (1.9)  2 (1.6)

무응답  9(37.5)  58(56.3) 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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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의 종합 분석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6.5%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정답율은  

표 Ⅴ-37과 같다. 7번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아서 정답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7번 문항을 제외한 평균 정답율을 구해보면 27.0%로 다른 단원의 

평균 정답율보다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에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22.0%의 학생이 뷰렛반응이 무엇인지 어떤 영양소

를 검출할 수 있는지를 헷갈리고 있었고, 16.5%의 학생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15.0%의 학생이 내호흡과 외호흡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배설 과정에서 12.6%의 학생이 단백질의 

배출여부를, 15.8%의 학생이 요소와 포도당의 배출과 재흡수의 여부를 잘 알지 못

하고 있었다. 각 문항의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의 평균비율이 50.4%임을 감

안한다면 위의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표 Ⅴ-37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의 문항별 정답율

문항 내용 정답자(%)

7번 동물의 유기적 구성단계 95 (74.8)

8번 음식물의 소화 흡수 과정 42 (33.1)

9번 혈관의 종류와 특징 37 (29.1)

10번 외호흡과 내호흡 시 기체 교환 34 (26.8)

11번 소변의 생성 과정 24 (18.9)

평균 46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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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자극과 반응 단원

      (1) 12번 문항

  12번 문항<그림 Ⅴ-13>은 눈(시각), 코(후각), 귀(청각), 혀(미각), 피부(감각)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

를 2009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

다. 

12번 문항 

12. 그림은 사람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에서 빛이 굴절된다.

② 어두운 곳에 가면 B에 의해 동공이 커진다.

③ 먼 곳을 보다 가까운 곳을 보면 C에 의해 A가 두꺼워진다.

④ 물체의 상이 D에 맺히면 물체가 보이지 않는다.

⑤ 근시인 사람이 먼 곳을 볼 때 물체의 상은 E보다 뒤에 맺힌다.

그림 Ⅴ-13 문제지 12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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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문항의 정답율은 35.4%로 나타났고,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38과 같다.   

   표 Ⅴ-38 12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4
(3.1)

12
(9.4)

28
(22.0)

30
(23.6)

45
(35.4)

8
(6.3)

  12번 문항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

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39로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17.3%의 학생이 먼 곳을 볼 때 

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헷갈리고 있었고, 16.5%의 학생임 맹점이 무엇인지 알

지 못했다. 또한 근시인 사람이 먼 곳을 볼 때 물체의 상은 E(망막)보다 뒤에 맺히

는 것이 아닌 앞에 맺힌다고 선택한 정답자의 11.1%가 상이 망막보다 앞에 맺히

는지 뒤에 맺히는지 헷갈렸다고 답하였다.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의 비율이 

51.2%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을 더 높아질 

수 있다.

   표 Ⅴ-39 12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45

오답자(%)

n=82

합계(%)

n=127

수정체기능  1 (2.2)  3 (3.7)  4 (3.1)

밝기에 따른 동공의 변화  1 (2.2)  2 (2.4)  3 (2.4)

먼 곳을 볼 때 변화  4 (8.9) 18(22.0) 22(17.3)

맹점  3 (6.7) 18(22.0) 21(16.5)

근시  5(11.1) ∙  5 (3.9)

전부  2 (4.4) ∙  2 (1.6)

없음  5(11.1) ∙  5 (3.9)

무응답 24(53.3) 41(50.0) 65(51.2)



- 65 -

 

      (2) 13번 문항

 

  13번 문항<그림 Ⅴ-14>은 뉴런 및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

제를 2010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

였다. 

13번 문항 

13. 그림은 자극과 반응에 관여하는 신경의 연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예>에 해당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예  >

(가) 뜨거운 감자에 손이 닿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뗐다.

(나) 밤에 정전이 되자 선반을 더듬어 휴대용 손전등을 집어 들었다.

(가)                    (나)

① A → F → E               A → F → E

② A → F → E              A → B → C → D →E

③ A → B → C → D →E        A → F → E

④ A → B → C → D →E       A → B → C → D →E

⑤ A → B → C → D → F →E    A → F → E

그림 Ⅴ-14 문제지 13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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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문항의 정답율은 54.3%로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보기

별 선택율은 표 Ⅴ-40과 같다. 

   표 Ⅴ-40 13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5
(3.9)

69
(54.3)

22
(17.3)

14
(11.0)

11
(8.7)

6
(4.7)

  13번 문항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

-41로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답자의 17.2%가 조건반사와 무조건

반사의 경로를 둘 다 헷갈린다고 답하였고, 오답자의 12.1%가 조건반사의 경로가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정답자 중 헷갈리는 내용이 없다고 답

한 학생이 34.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의 비율

이 전체학생의 52.8%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에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

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표 Ⅴ-41 13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69

오답자(%)

n=58

합계(%)

n=127

조건반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6 (8.7)  7(12.1) 13(10.2)

무조건반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3 (4.3)  1 (1.7)  4 (3.1)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3 (4.3) 10(17.2) 13(10.2)

없음 24(34.8)  6(10.3) 30(23.6)

무응답 33(47.8) 34(58.6) 6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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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4번 문항

  14번 문항<그림 Ⅴ-15>은 체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경과 호르몬의 조절작용으

로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

합하는 문제를 2011학년도 중학교 3학년 전국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에서 발췌하

였다. 

14번 문항 

14. 다음은 어떤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다.

○ 성장기에 이 호르몬이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되면 성인이 되었을 떄 

키가 지나치게 크기도 한다.

 ○ 성장기에 이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지나치게 작게 되기도 한다.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이 호르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한다.

②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한다.

③ 심장박동 수를 증가시킨다.

④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한다.

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림 Ⅴ-15 문제지 14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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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항의 정답율은 71.1%로 20문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보기별 선

택율은 표 Ⅴ-42와 같다. 

   표 Ⅴ-42 14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6
(4.7)

91
(71.7

5
(3.9)

18
(14.2)

4
(3.1)

3
(2.4)

  14번 문항은 호르몬 분비 이상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

-43으로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을 선택했음에도 11.0%의 학생

이 2차 성징과 헷갈렸다고 답하였고, 오답자 중 16.7%의 학생이 2차 성징과 헷갈

렸다고 답하였다. 오답을 선택했지만 4명의 학생이 정답인 ‘②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한다.’와 헷갈렸다고 답하였다. 정답자의 30.8%가 헷갈리는 내용이 없다고 답하여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전체 학생의 48.0%의 학생이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하였으므로 위의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내용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표 Ⅴ-43 14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91

오답자(%)

n=36

합계(%)

n=127

2차 성징과 헷갈렸다. 10(11.0)  6(16.7) 16(12.6)

체내 수분과 헷갈렸다.  5 (5.5)  2 (5.6)  7 (5.5)

다른 호르몬이라 생각했다.  3 (3.3)  1 (2.8)  4 (3.1)

심장박동 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했다.
 2 (2.2)  2 (5.6)  4 (3.1)

전부  5 (5.5) ∙  5 (3.9)

없음 28(30.8)  2 (5.6) 30(23.6)

무응답 38(41.8) 23(63.9) 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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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극과 반응 단원 종합 분석

  자극과 반응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53.8%로 5개의 단원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문항별 정답율은 표 Ⅴ-44와 같다.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14번 문항으로 

71.7%, 가장 낮은 문항은 12번 문항으로 35.4%로 나타났다. 자극과 반응 단원에

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17.3%의 학생이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먼 곳을 볼 때 눈의 변화에 대해 헷갈린다고 답하였고, 20.4%의 학생이 조건반사

의 경로에 대해 헷갈린다고 답하였고, 12.6%의 학생이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하는 

호르몬과 2차 성징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자극과 반응단원에

서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율의 평균이 50.1%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

과 더불어 다른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표 Ⅴ-44 자극과 반응 단원의 문항별 정답율

문항 내용 정답자(%)

12번 눈의 구조와 특징 45(35.4)

13번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 69(54.3)

14번 호르몬의 작용 91(71.7)

평균 6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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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생식과 발생 단원

      (1) 15번 문항

  15번 문항<그림 Ⅴ-16>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9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15번 문항 

15. 다음은 여러 가지 생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짚신벌레는 출아법으로 번식한다.

② 영양 생식에서는 모체의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③ 이분법보다 수정으로 번식하는 생물의 번식 속도가 더 빠르다.

④ A 생식 방법에서는 모두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⑤ B보다 A가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생식 방법이다.

그림 Ⅴ-16 문제지 15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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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문항의 정답율은 26.0%로 나타났고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45와 

같다. 

   표 Ⅴ-45 15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21
(16.5)

33
(26.0)

18
(14.2)

28
(22.0)

16
(12.6)

11
(8.7)

 

  15번 문항은 여러 가지 생식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46과 같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오답자의 24.5%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오답자의 13.8%가 이분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53.5%임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에 대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표 Ⅴ-46 15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33

오답자(%)

n=94

합계(%)

n=127

짚신벌레의 생식방법을 모른다.  5(15.2)  8 (8.5) 13(10.2)

이분법이 무엇인지 모른다. ∙ 13(13.8) 13(10.2)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을 모

른다. 
 3 (9.1) 23(24.5) 26(20.5)

전부  9 (9.1) ∙  3 (2.4)

없음  4(12.1) ∙  4 (3.1)

무응답 18(54.5) 50(53.2) 6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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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6번 문항

 

  16번 문항<그림 Ⅴ-17>은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의 행

동중심으로 비교하고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9학년도와 2011학년도 중학교 3학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문제지에서 발췌하고 조합하였다. 

 

16번 문항 

16. 그림은 어떤 생물에서 관찰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결과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② (가)에는 2개의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있는 단계가 있다.

③ (가)에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염색체 수와 같다.

④ (나)의 결과 생장이 이루어진다.

⑤ (나)의 과정에서 세포질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Ⅴ-17 문제지 16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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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문항의 정답율은 25.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Ⅴ-47 16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17
(13.4)

27
(21.3)

32
(25.2)

2
5(19.7)

11
(8.7)

15
(11.8)

  16번 문항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분열의 과정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의 15.0%가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린

다고 답하였다. 또한, 정답자의 18.8%가 감수분열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고 답하

였다. 오답자의 9.5%가 헷갈리는 내용이 없다고 답하여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한 결과는 표 Ⅴ-48로 정리하였다.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비율이 59.1%인 점을 감안한다면 헷갈리는 내용

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표 Ⅴ-48 16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32

오답자(%)

n=95

합계(%)

n=127

감수분열이 무엇인지 모른다.  6(18.8)  3 (3.2)  9 (7.1)

체세포분열이 무엇인지 모른다. ∙  8 (8.4)  8 (6.3)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이 무엇인지 

모른다.
 5(15.6) 14(14.7) 19(15.0)

없음  7(21.9)  9 (9.5) 16(12.6)

무응답 14(43.8) 61(64.2) 7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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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7번 문항

  17번 문항<그림 Ⅴ-18>은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이 발

생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

를 2009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

다. 

17번 문항 

17. 그림은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어 자궁 내벽에 착상하기까지의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 과정은 정자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

ㄴ. (나)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줄어든다.

ㄷ. (다) 과정이 일어날 때, 자궁 내벽은 두꺼워진 상태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그림 Ⅴ-18 문제지 17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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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문항의 정답율은 4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49와 같다.

 

   표 Ⅴ-49 17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9
(7.1)

3
(2.4)

53
(41.7)

34
(26.8)

17
(13.4)

11
(8.7)

  17번 문항은 배란된 난자의 착상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항으

로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

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Ⅴ-50과 같다.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응답한 학생 정답

자의 28.3%, 전체 학생의 19.7%가 난할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였고, 전체 

학생의 2.4%가 배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④ㄱ,ㄷ’을 정답

으로 선택한 오답자의 비율이 26.8%로 나타났고,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학생의 비율이 오답자 중 60.8%임을  감안한다면 배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학

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오답자의 12.2%가 헷갈리는 내용이 없다

고 답하여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Ⅴ-50 17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53

오답자(%)

n=74

합계(%)

n=127

배란이 무엇인지 모른다.  1 (1.9)  2 (2.7)  3 (2.4)

난할의 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 15(28.3) 10(13.5) 25(19.7)

착상이 무엇인지 모른다.  1 (1.9)  8(10.8)  9 (7.1)

전부  2 (3.8) ∙  2(1.6)

없음 10(18.9)  9(12.2) 19(15.0)

무응답 24(45.3) 45(60.8) 6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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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식과 발생 단원의 종합 분석

  생식과 발생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61.0%로 나타났고 문항별 정답율은 표 Ⅴ

-51과 같다. 17번 문항이 41.7%로 가장 높은 정답율을 보였고, 15번 문항의 정답

율이 2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헷갈린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20.5%의 학생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하였고, 

약 21.7%의 학생이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26.8%

의 학생이 배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무응답율의 평균은 55.6%로 헷갈리는 내용이 더욱 많아질 수 있으며, 기존의 

헷갈리는 내용의 비율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표 Ⅴ-51 생식과 발생 단원의 문항별 정답율

문항 내용 정답자(%)

15번 여러 가지 생식 방법 33 (26.0)

16번 체세포분열과 감수분열의 과정 32 (25.2)

17번 생식세포의 수정과 착상 53 (41.7)

평균 39 (31.0)

     e. 유전과 진화 단원

      (1) 18번 문항

  18번 문항<그림 Ⅴ-19>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유전)을 멘델

의 유전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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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발췌하고 조합하였다.

18번 문항 

<보 기>

ㄱ. 콩깍지 색깔이 녹색인 형질은 황색인 형질에 대하여 열성이다.

ㄴ. 콩깍지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ㄷ. 잡종 제1대의 완두에서는 유전자 구성이 AB, Ab, aB, ab인 생식 세포가

    1 : 1 : 1 : 1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ㄹ. 위의 실험결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유전의 기본단위가 존재함을 예상 할 수 있다.

18. 표는 순종의 볼록하고 녹색인 콩깍지를 갖는 완두와 순종의 잘록하고 황색인 

콩깍지를 갖는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제1대()를 얻고, 이 을 자가 수분시켜 얻

은 잡종 제2대()의 표현형과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어버이
잡종 

제1대()

잡종 제2대()

표현형 개수

볼록하고 

녹색

(AABB)

×

잘록하고 

황색

(aabb) 

볼록하고 

녹색

(AaBb)

볼록하고 녹색 3,780

볼록하고 황색 1,260

잘록하고 녹색 1,260

잘록하고 황색 420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 Ⅴ-19 문제지 1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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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항의 정답율은 12.6%로 20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답인 5번 보

기의 선택율이 가장 낮았으며 15.7%의 학생이 무응답 하였다.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52와 같다. 

   표 Ⅴ-52 18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19
(15.0)

26
(20.5)

22
(17.3)

24
(18.9)

16
(12.6)

20
(15.7)

  표 Ⅴ-53는 18번 문항의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학생의 12.6%

가 콩깍지의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독립의 법칙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보기 ㄴ이 맞는 설명이라고 선택한 오답자의 비율이 51.2%이고,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오답자의 비율이 52.3%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내용을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은 높아 질 수 있다. 또한 오답자의 25.2%가 유전의 기본단위가 무엇

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표 Ⅴ-53 18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16

오답자(%)

n=111

합계(%)

n=127

우성과 열성의 구분 ∙  ∙ ∙

독립의 법칙이 무엇인지 모른다.  2(12.5) 14(12.4) 16(12.6)

유전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 28(25.2) 28(22.0)

독립의 법칙과 유전자가 무엇인

지 모른다.
 1 (6.3) ∙  1 (0.8)

전부  1 (6.3) 11 (9.9) 12 (9.4)

없음  1 (6.3) ∙  1 (0.8)

무응답 11(68.8) 58(52.3) 6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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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번 문항

  19번 문항<그림 Ⅴ-20>은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람의 유전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9학년도 고1 3

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19번 문항 

19.표는 철수네 가족의 혈액형과 미맹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미맹은 우성 형질이다.

ㄴ. 어머니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BO이다.

ㄷ. 아버지는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그림 Ⅴ-20 문제지 19번 문항

  19번 문항의 정답율은 44.1%로 나타났고 보기별 선택율은 표 Ⅴ-54와 같다. 

   표 Ⅴ-54 19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9
(7.1)

56
(44.1)

10
(7.9)

27
(21.3)

10
(7.9)

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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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문항은 사람의 혈액형과 미맹의 유전 현상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정답이라

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한 결과는 표 Ⅴ-55로 나타냈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22.0%가 

미맹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답자의 14.3%가 미맹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또한 오답자의 15.5%가 전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오답 중 ‘④ ㄴ,ㄷ’의 

선택율이 21.3%로 가장 높은 것 또한 학생들이 혈액형의 유전 현상에 비해 미맹

의 유전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55 19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56

오답자(%)

n=71

합계(%)

n=127

우성과 열성의 구분  8(14.3) ∙  8 (6.3)

혈액형의 유전을 알지 못한다. ∙ ∙ ∙

미맹이 무엇인지 모른다. 10(17.9) 18(25.4) 28(22.0)

우성과 열성의 구분, 미맹이 무엇인

지 모른다.
∙  6 (8.5)  6 (4.7)

전부 ∙ 11(15.5) 11 (8.7)

없음 11(19.6) ∙ 11 (8.7)

무응답 27(48.2) 36(50.7) 6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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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번 문항

  20번 문항<그림 Ⅴ-21>은 생물의 진화의 증거를 알고 생물의 다양성을 진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며 분류의 목적과 기준을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

다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를 2007학년도 고1 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 발췌하였다. 

20번 문항 

20. 다음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변종 세균의 출현과 관련된 내용이다.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죽이므로 인류를 질병

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 기존의 항

생제로 죽일 수 없는 변종 세균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러한 ㉡ 변종 세균이 기존의 세균보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과 ㉡ 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설을 옳게 짝지은 것은?

       ㉠                    ㉡

① 돌연 변이설        자연 선택설

② 돌연 변이설        격리설

③ 용불용설       자연 선택설

④ 용불용설        격리설

⑤ 자연 선택설        격리설

그림 Ⅴ-21 문제지 20번 문항

  20번 문항의 정답율은 4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은 표 Ⅴ-56과 같다.

   표 Ⅴ-56 20번 문항의 보기별 선택율

보기 1 2 3 4 5 무응답

학생 수(%)

n=127

60
(47.2)

32
(25.2)

9
(7.1)

8
(6.3)

3
(2.4)

1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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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문항은 여러 진화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항으로 정답이라고 생각

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Ⅴ-57과 같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답자의 16.7%가 돌연변이설과 용

불용설의 구분이 헷갈린다고 답하였고, 정답자의 11.7%가 격리설과 자연선택설이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오답자의 6.0%만이 격리설과 자연선택설이 헷갈린다고 답하

였으나 격리설과 자연선택설의 구분이 필요한 ②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오답자의 

비율이 25.2%로 나타났고,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오답자의 비율 또한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격리설과 자연선택설의 구분을 헷갈

리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표 Ⅴ-57 20번 문항에서 헷갈리는 내용

헷갈리는 내용 
정답자(%)

n=60

오답자(%)

n=67

합계(%)

n=127

돌연변이설과 용불용설의 구분 10(16.7)  4 (6.0) 14(11.0)

격리설과 자연선택설의 구분  7(11.7)  4 (6.0) 11 (8.7)

전부 0  6 (9.0)  6 (4.7)

없음 15(25.0)  4 (6.0) 19(15.0)

무응답 28(46.7) 49(73.1) 7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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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전과 진화 단원의 종합 분석

  유전과 진화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4.6%로 나타났으며 문항별 정답율은 표 Ⅴ

-58과 같다.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20번 문항으로 47.2%, 가장 낮은 문항은 

18번 문항으로 12.6%에 불과했다.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 헷갈리는 보기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응답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학생의 22.0%가 유전의 

기본단위가 무엇인지 헷갈린다고 답하였고, 약 30.0%의 학생이 미맹이 무엇인지 

미맹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또한, 11.0%의 학생이 돌연변이

설과 용불용설이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 헷갈리는 내용에 대

한 무응답율의 평균은 54.6%로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고 위의 내용에 대

해 헷갈리는 학생의 비율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표 Ⅴ-58 유전과 진화 단원의 문항별 정답율

문항 내용 정답자(%)

18번 멘델의 유전 법칙 16(12.6)

19번 혈액형과 미맹의 유전 현상 56(44.1)

20번 진화설 60(47.2)

평균 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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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평균 정답율 

(%)

광합성 39.2

소화∙순환∙호

흡∙배설
36.5

자극과 반응 53.8

생식과 발생 31.0

유전과 진화 34.6

39.2 36.5

53.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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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정답율 (%)

      f. 단원 별 비교 분석

      (1) 단원별 평균 정답율

 각 단원별 평균 정답율은 표 Ⅴ-59와 같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Ⅴ-22

와 같다. 각 단원별 평균 정답율을 비교한 결과 자극과 반응 단원의 정답율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식과 발생 단원의 정답율이 31.0%로 가장 낮게 나

타나 생식과 발생 단원에 대한 성취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단원별 평

균 정답율이 자극과 반응 단원을 제외하고 모두 40%를 넘지 못하였고, 각 단원 정

답자 중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평균비율이 ‘광합성’ 단원에서 

57.6%,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에서 38.6%,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 26.8%, ‘생

식과 발생’ 단원에서 34.5%,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 31.2%로 나타났다. 정답자 중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무응답 한 학생의 전체 평균이 40.8%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답자 중에서 헷갈리는 내용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표 Ⅴ-59 단원별 평균 정답율

                             

                                          그림 Ⅴ-22 단원별 평균 정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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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원 별 헷갈린 내용

  ‘광합성’ 단원에서는 전체학생의 33.1%가 세포막과 세포벽을 구분하는 것을 헷

갈리고 있으며 각 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23.6%의 학생이 

식물의 뿌리가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에 대해 잘 모르고, 

37.0%의 학생이 광합성과 호흡을 구분하는 것을 잘하지 못 하였다. ‘소화∙순환∙호

흡∙배설’단원에서는 전체 학생의 6.3%가 외호흡과 내호흡을 구분하지 못하고, 

15.0%의 학생이 외호흡과 내호흡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자극과 반응’ 단원에서는 전체 학생의 17.3%가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먼 곳을 볼 때 눈의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전체의 20.6%의 학생이 조건 

반사 경로에 대해 헷갈리고 있었다. ‘생식과 발생’ 단원에서는 전체 학생의 20.5%

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10.2%의 학생이 이분법

이 무엇인지 모르며, 짚신벌레의 생식방법을 모른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체학생의 

15.0%가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는 오답자의 25.2%, 전체학생의 22.0%가 유전의 기본단위가 유전

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2. 전체 문항 비교 분석

     a. 문항별 정답율

  20문항의 정답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Ⅴ-60과 같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면 그림 Ⅴ-23과 같다. 20문항의 전체 평균은 9.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7번 

문항의 정답율이 74.8%로 가장 높았다. 7번 문항은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의 

문항으로 세포의 기본 구조와 종류에 대해 묻고 있으며 다른 문항에 비해 난이도

가 낮은 편이다. 두 번째로 정답율이 높은 문항은 ‘자극과 반응’ 단원의 14번 문항

으로 71.7%로 나타났다. 14번 문항은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문항이다. 정답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18번 문항으로 정답율이 12.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8번 문

항은 ‘유전과 진화’ 단원에 포함된 문항으로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한 유전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항이다.  전체 평균은 38.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학

생들의 생물 단원에 대한 성취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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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0 전체 문항별 정답율

문항 정답자(%) 문항 정답자(%)

1번 51 (40.2) 11번 24 (18.9)

2번 46 (36.2) 12번 45 (35.4)

3번 30 (23.6) 13번 69 (54.3)

4번 56 (44.0) 14번 91 (71.7)

5번 47 (37.0) 15번 33 (26.0)

6번 69 (54.3) 16번 32 (25.2)

7번 95 (74.8) 17번 53 (41.7)

8번 42 (33.1) 18번 16 (12.6)

9번 37 (29.1) 19번 56 (44.1)

10번 34 (26.8) 20번 60 (47.2)

평균 49.3(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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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정답율 정답율

 그림 Ⅴ-23 문항별 정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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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점수별 학생 수

  점수별로 학생 수를 나타내어 분석한 결과는 표 Ⅴ-61과 같고 30점 이상 40점 

미만인 학생의 수가 35명 ( 27.6%)으로 가장 많았다. 30점 미만인 학생은 37명

(29.1%)으로 나타났고, 40점 이상 70점 미만인 학생은 44명(34.6%)으로 나타났

다.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은 11명(8.7%)으로 전체학생의 10%에도 미치지 못했

다. 점수별 학생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24> 참고.

   표 Ⅴ-61 점수별 학생 수

점수(점) 학생 수(%), n=127

      0 이상 ~   10 미만  2 (1.6)

     10      ~   20 11 (8.7)

     20      ~   30 24(18.9)

     30      ~   40 35(27.6)

     40      ~   50 18(14.2)

     50      ~   60 17(13.4)

     60      ~   70  9 (7.1)

     70      ~   80  7 (5.5)

     80      ~   90  3 (2.4)

     90      ~  100  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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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4 점수별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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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비교 분석

  표 Ⅴ-62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따른 문항별 정답율을 나타낸 것

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각 문항의 정답율을 단원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광합성 단원에서는 3번 문항과 관련한 교육목표인 ‘식물의 뿌리(양분 흡수), 

줄기(이동), 잎(증산작용)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다’ 성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31.5%의 학생들이 뿌리의 

역할이 양분흡수인지, 길이생장인지,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한 곳은 어디인지, 양분

은 무엇을 통해 이동하는지 등이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소화∙순환∙호흡∙배설’ 단원

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중 ‘배설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11번 문항의 정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1번 문항은 배설 되

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비와 재흡수에 관련된 문항으로 35.4%의 학생들이 요소

와, 포도당, 단백질의 분비여부와, 재흡수 여부가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자극과 반

응’ 단원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중 ‘눈(시각), 코(후각), 혀(미각), 

피부감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와 관련된 12번 문항의 정답율이 

3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2번 문항은 감각 기관 중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

한 문항으로 학생들은 17.3%가 먼 곳을 볼 때 눈의 구조의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16.5%가 맹점에 대하여 헷갈린다고 답하였다. ‘생식과 발생’단원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중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의 분열의 특징을 염색

체의 행동 중심으로 비교할 수 있다‘와 관련된 문항인 16번 문항의 정답율이 

2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6번 문항은 체세포분열 과정과 감수분열 과정에 

대한 문항으로 28.4%의 학생이 감수분열 또는 체세포분열 또는 체세포분열과 감

수분열 모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중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유전)

을 멘델의 유전법칙으로 이해 할 수 있다’와 관련된 문항인 18번 문항의 정답율이 

12.6%로 ‘유전과 진화’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20문항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

타났다.  12.6%의 학생이 멘델의 유전 법칙 중 독립의 법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다고 답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항의 평균 정답율이 

38.8%로 낮게 나타나 각 단원별 교육목표의 성취율이 40.0%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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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2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따른 문항별 정답율

　 학습목표 문항 정답율(%) 평균(%)

광

합

성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 비교 

(세포의 특징이해)
1 40.2

39.2 

세포 → 조직→기관 

(식물체의 유기체적 구성단계 이해 )
2 36.2

식물의 뿌리(양분 흡수), 줄기(이동), 잎(증산 

작용)의 역할 이해
3 23.6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

는 물질)
4 44.0 

광합성 산물의 전환, 이동, 저장, 사용과정의 

이해
5 37.0 

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관계 이해 6 54.3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세포 → 조직→기관 

(동물체의 유기체적 구성단계 이해  )
7 74.8

36.5 

음식물의 소화과정, 소화산물의 흡수과정이해 8 33.1

혈액의 성분과 기능, 혈액의 순환경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 이해
9 29.1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 동물의 체내에서 에

너지 생성
10 26.8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 11 18.9

자극

과 반

응

눈(시각),  코(후각), 귀(청각), 혀(미각), 피부

(감각)의 구조와 기능 이해
12 35.4

53.8 
뉴런 및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이해, 자극에 

대한 반응경로이해
13 54.3

체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경과 호르몬의 조절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
14 71.7

생식

과 발

생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차이점 15 26.0 

31.0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을 염색체

의 행동 중심으로 비교
16 25.2

생식세포가 만나 형성된 수정란으로부터 사람

이 발생되는 과정 이해
17 41.7

유전

과 진

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유전)

을 멘델의 유전법칙으로 이해
18 12.6

34.6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사람의 유전현상 이해 19 44.1

생물의 진화의 증거 20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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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생들의 단원 선택과 단원 정답율의 관계 분석

 

  가장 흥미 있는 단원과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설문에서는 ‘소화∙순환∙호흡∙배설’ 단

원과 ‘생식과 발생’단원, ‘유전과 진화’단원을 각각 ‘소화’단원, ‘순환’단원, ‘호흡’단

원, ‘배설’단원, ‘생식’단원, ‘발생’단원, ‘유전’단원, ‘진화’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

으나 문제지의 문항은 통합된 단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지의 문항을 각각 

소단원으로 분리하여 비교하였고, 그 내용은 <표 Ⅴ-63>와 같다. ‘소화∙순환∙호흡∙

배설’단원에서 7번 문항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동물체의 유기적 구성단계의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각 소단원에 기본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다른 문항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 정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번 문항을 각 소단원에 나누어 포함시켰을 때 평균정답율의 변별도가 낮아 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7번 문항을 제외하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각 소단원에 해

당하는 문항의 정답율만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답율이 71.7%로 나타난 14번 문항 

또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아 평균 정답율의 변별도가 낮아 질 수 있다

고 판단하여 14번 문항 또한 제외하였다. 

  표 Ⅴ-63 단원별 소단원의 관련문항과 평균 정답율

단원 관련문항번호 (정답율,%)
평균

정답율(%)

광합성
1

(40.2)

2

(36.2)

3

(23.6)

4

(44.0)

5

(37.0)

6

(54.3)
39.2

소화  8 (33.1)　 33.1

순환  9 (29.1) 29.1

호흡 10 (26.8)　 26.8

배설 11 (18.9)　 18.9

자극과 반응 12 (35.4) 13 (54.3)　 44.8

생식 15 (26.0)　 16 (25.2)　　 25.6

발생 17 (41.7)　 41.7

유전 18 (12.6) 19 (44.1)　　 28.4

진화 20 (47.2)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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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과 각 단원 정답율의 관계

  표 Ⅴ-64는 학생들이 선택한 흥미 있는 단원과 각 단원의 정답율을 비교한 결과

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Ⅴ-25와 같다. 학생들이 선택한 흥미 있는 단원

과 각 단원의 정답율을 비교해 보면 가장 흥미 있다고 선택한 단원은 ‘진화’단원이

었으며 ‘진화’단원의 정답율 또한 4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흥미로운 

단원 선택 중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유전’단원은 정답율이 28.4%로 학생들이 흥

미로워하지만 어려워한다고 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단원은 5.6%의 학생이 흥미

로워 한다고 답하였으나 정답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생’단원은 흥미

로워하는 학생의 비율이 1.1%에 불과하였지만 정답율은 41.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단원의 선택에서 3번째로 높게 선택된 ‘배설’단원은 정답율이 

1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과 각 단원의 정답율

은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Ⅴ-64 

  학생들의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율과 단원별 평균 정답율의 비교 분석

단원 평균정답율(%) 흥미 있는 단원 선택율(%)

광합성 39.2  5.1

소화 33.1  7.3

순환 29.1  4.0

호흡 26.8  5.1

배설 18.9  7.3

자극과 반응 44.8  5.6

생식 25.6  5.1

발생 41.7  1.1

유전 28.4 10.7

진화 47.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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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5

학생들의 가장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율과 단원별 평균 정답율 비교분석

   

     b.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선택과 각 단원 정답율의 관계

  표 Ⅴ-65는 학생들이 선택한 가장 어려운 단원과 각 단원의 평균 정답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Ⅴ-26과 같다.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

고 선택한 단원은 ‘유전’단원으로 17.3%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유전’단원의 정답

율 또한 28.4%로 낮게 나타났다. 위의 흥미로워하는 단원과 정답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유전’단원은 학생들이 흥미롭지만 어렵게 생각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성취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어려운 단원의 선택 중 두 번째로 많이 선택

된 ‘자극과 반응’단원은 어렵다고 선택하였으나 정답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정답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생식’단원은 9.4%의 학생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

였다.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단원 선택비율이 높았던 단원 중 ‘자극과 반응’ 단원을 

제외한 ‘유전’, ‘광합성’, ‘순환’, ‘생식’ 단원은 비교적 정답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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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5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선택율과 단원별 평균 정답율의 비교 분석

단원 평균 정답율(%) 가장 어려운 단원 선택율(%)

광합성 39.2 10.6

소화 33.1  7.0

순환 29.1 10.1

호흡 26.8  6.7

배설 18.9  5.0

자극과 반응 44.8 11.5

생식 25.6  9.4

발생 41.7  8.9

유전 28.4 17.3

진화 47.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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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6

학생들의 가장 어려운 단원의 선택율과 단원별 평균 정답율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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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현장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과학교과의 생물 단원

에 대해 흥미 있는 단원 및 그 이유, 어려운 단원 및 그 이유를 조사하여 비교 분

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중학교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가를 조사하기 

위해 2009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제지를 통해 각 단원별 문항의 정답율과 헷

갈리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분

석하였다. 수행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생들은 과학 교과의 생물 단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의 66.2%가 물리나 화학, 지구과학의 내용을 다룬 단원보다 생물 단

원이 어렵다고 선택하였고 어려운 단원 선택 시 가장 어려운 한 단원을 선택하도

록 하였지만 50.3%의 학생이 중복 선택하였으며 중복선택 한 학생 중 35.3%는 어

려운 단원으로 모든 단원을 선택하였다. 어려운 이유 또한 구체적인 이유 보다는 

‘과학은 원래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냥 어렵다’ 등의 단순한 이유가 많았다. 

이는 ‘2008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에서 약 50%의 학생이 과학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약 30%의 학생이 재미가 없거나 주제나 내용이 어려워 과학기술

이 어렵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식조사와 함께 

실시한 생물 단원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서의 평균 정답율도 38.8%로 낮게 나타나 

학생들이 과학교과의 생물단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함과 더불어 생물

단원에 대한 성취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 학

생들의 과학 수준과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처음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의 과학탐구 부분 원점수

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전국의 학생들은 50점 만점에 18.7점, 본 연구 대상 학

생들은 13.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이 좀 더 낮은 과학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생물 개념에 대한 성취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나 전국의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 또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

안 한다면 학생들이 과학교과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학생들의 생물 단원에 대한 이해도와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비교분석하여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 정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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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8.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생물 단원을 학습한 학생

들의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학생들과 교사가 가장 어렵다고 선택한 유전 단원의 18번 문항의 정답율은 

12.6%로 나타나 ‘유전과 진화’단원의 교육 목표 중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

되는 현상(유전)을 멘델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대상이 전부 여학생인 점을 감안 한다면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생물 교과에 대한 흥미를 조사한 연구(심규철 등, 2007)에서 여학생

이 유전과 진화 영역에 대한 흥미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2009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문항들의 정답율도 낮게 나타남과 더불어 학생들이 서

술한 헷갈리는 내용 또한 학생들이 그 문항과 단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구

체적인 서술이기 보다는 문항에서 요구하는 큰 틀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서술하

여 학생들이 생물 단원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어려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 째, ‘유전’단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 흥미롭지만 가장 어려운 단원이며 학생들

의 단원에 대한 성취도 또한 낮은 단원이다. 가장 흥미 있는 단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48.1%의 교사가 ‘유전’단원을 가장 흥미로워하고, 

42.6%의 교사가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은 ‘유전’단원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하였지만, 학생들은 가장 흥미로워 하는 단원으로 22.6%의 학생이 ‘진화’단원

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단원의 선택에서 ‘유전’단원이 

두 번째로 선택되었고 ‘유전’단원과 ‘진화’단원이 교과 상에서는 ‘유전과 진화’ 한 

단원으로 제시되며 두 단원의 연계성이 높고, 학생들이 ‘진화’단원이 흥미롭다고 선

택한 이유로 ‘사람이 처음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궁금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 한다면 가장 흥미 있는 단원의 선택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전’단원은 교사와 학생 모두 흥미 있는 단원임과 

동시에 18.2%의 교사가 가장 가르치기 어렵고, 24.1%의 교사가 학생들도 가장 어

려워한다고 생각하며 17.3%의 학생들도 가장 어려운 단원으로 선택하여 교사와 

학생모두 어려워하는 단원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생물단원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

서도 ‘유전과 진화’ 단원의 평균 정답율이 36.5%로 낮게 나타났고 정답율이 

12.6%로 가장 낮았던 18번 문항 또한 ‘유전’단원에 포함되는 문항으로 ‘유전’단원

은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이면서 학생들의 단원에 대한 성취도 또한 낮은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염색체나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나 행동은 직접 눈으

로 확인할 수 없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염색체, 유전

자, 유전정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정영란, 김은주, 2002)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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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학교 생물교사들 또한 ‘멘델의 유전’개념을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학습주제

로 선택하였으며(Finely et al, 1982), 다른 생물학분야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이러한 복잡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해야하는 유

전학의 특징 때문에 학생들이 유전학을 이해하는데 곤란함을 겪고 다양한 오개념

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완호 등, 1994 : Colins & Stewart, 1989)로 뒷받

침할 수 있다.

  넷 째, 각 단원의 평균 정답율과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광합성’ 단

원의 평균 정답율은 39.2%로 나타났고, 전체학생의 33.1%가 세포막과 세포벽을 

구분하는 것을 헷갈리고 있으며 각 각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23.6%의 학생이 식물의 뿌리가 세포분열이 가장 활발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

에 대해 잘 모르고, 37.0%의 학생이 광합성과 호흡을 구분하는 것을 잘하지 못 했

는데 이는 중학생들이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식물의 뿌리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강경리, 정영란, 1998)와도 일치한다. 

 ‘소화∙순환∙호흡∙배설’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6.5%로 낮게 나타났고, 전체 학생의 

6.3%가 외호흡과 내호흡을 구분하지 못하고, 15.0%의 학생이 외호흡과 내호흡 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가스교환으로써

의 숨쉬기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의 세포호흡을 혼돈

하고 있다는 김대재(2010)의 연구결과와도 연관성이 있다. 

 ‘자극과 반응’ 단원은 평균 정답율이 53.8%로 가장 높았고, 전체 학생의 17.3%가 

눈의 구조와 기능에서 먼 곳을 볼 때 눈의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이는 신

동훈(2007)의 교사와 학생들이 시지각 경로와 그 과정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

으며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교과서의 시지각 경로를 설명하는 유형을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또한 20.6%의 학

생이 조건 반사 경로에 대해 헷갈리고 있었다. 

 ‘생식과 발생’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1.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체 학생의 

20.5%가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10.2%의 학생이 

이분법이 무엇인지 모르며, 짚신벌레의 생식방법을 모른다고 답하여 식물의 생활사

와 생식방법에 대한 오개념을 조사한 연구(강혜순, 김용진, 2002)결과와 연관성이 

있다. 또한 전체학생의 15.0%가 감수분열과 체세포분열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여 

체세포 분열 후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수분

열 후 딸세포의 유전정보가 모세포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는 

정영란과 김은주(2002)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전과 진화’ 단원의 평균 정답율은 34.6%로 낮게 나타났고, 오답자



- 97 -

의 25.2%, 전체학생의 22.0%가 유전의 기본단위가 유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는 정완호와 차희영(1994)의 연구결과에서 유전자를 물질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식물에는 유전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와 연관성이 있다. 이처럼 생물 단원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 각 단원의 성

취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또한 선행

연구의 오개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 

자세한 기술 보다는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된다’등 단순한 응답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양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통해 질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째, 생물 단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60%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이 쉽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3.6%의 교사들이 교육과

정에서 단원의 연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

게 생물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생물 개념들의 학습 위계를 뚜렷이 하여 올바

른 생물 연계성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김영신 등, 2009 : 신영준, 

2004 : BSCS, 1995)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들은 생물 단원을 효과적으로 수업하

기 위해 교사자신이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 30.9%의 교사가 각 단원의 학습 자료

의 개발을 선택하였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기 어려운 단원을 선택한 이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론적으로만 설명해야하며 수업자료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이

해를 돕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 교사자신의 개선방안으로 전

체 교사 중 14명(25.5%)의 교사가 교사자신이 생물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답하였는데 그 중 11명이 비생물 전공 교사로 비생물 전공교사의 선택 비

중이 높은 것을 감안 한다면 비생물 전공 교사가 생물 단원을 가르치는데 어려움

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물단원의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묻는 설문에서 

45.7%의 학생들이 실험수업을, 13.4%의 학생들이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선택하였

고, 교사의 24.1%가 시청각 자료나 모형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선택하여 교사

와 학생 모두 강의식 수업보다는 직접 참여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 생물 단원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수

업방법을 개선하고 수업자료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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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현장교사들이 중학교 과학교과 

의 생물 단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학생들의 생물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어

떠한지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 수 있

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 ‘유전’단원에 

대해 가장 흥미 있지만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유전’단원의 교

육목표에 대한 성취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장 어려운 단원 선택 시 50.3%

의 학생이 단원을 중복 선택하고 중복 선택한 학생 중 35.3%의 학생이 모든 단원

을 선택 하는 등 ‘유전’단원뿐 만아니라 과학 교과의 생물 단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 단원의 평균 정답율 또한 38.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물 개념에 대해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선행연구

의 오개념들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생물 단원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학생들의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성취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

게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 서술형으로 질문하여 분석하긴 하였지만 헷갈리는 내용

에 대한 응답이 자세한 기술 보다는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된다’등 단순한 응답

이었으므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

기 위해서 본 연구의 양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을 통한 질적인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09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

여 성취도가 낮은 목표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강의

식 수업보다는 시청각 자료나 모형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을 통한 수업으로 수업

방향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수업사례와 교수-학습 지도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생물 교사들이 생물 단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

도록 생물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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